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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이系 大移動民族은 뺑‘久한 애부터 웹tì!:界와 新t낱界의 大部分에 결쳐 거의 地球的으 

로 移動分住하였다. 그 年代가 아주 오래고 그 地域이 아주 넓으나 ， 자연히 많은 地方的

差가 있게 되었다. 

알타이山服에서 東南으로 얻어 太平洋에 이른 그들의 )派의 를語는 옹고， 만주， 한국 

日本의 四地方語를 이 룬다. 이 四地方語의 題中聲의 글써 는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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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ochet. Senlences. maximes el proverbes mantchOll X et mongols. Par is. (1875). pp. 74- 6. 
竹內짧;;?: itb. r짧古語敎本」 東京 . (1941 ). p. 1 

2 Langlès. Alphabel manChOll. (3e ed). Paris. (1807). pp . 100- 34. Rochet. 0ρ cit.. pp . 2- 6 

上原久 . r滿文~1Iti實錄(7)1íIf究」 東京 (1950). pp . 52-7. 얄타이 系 여 러 地方폼의 >1) 교 연구률 위 해 
各lUl方語의 表記는 모두 同-한 system 융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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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7 .I 才 t) -1 Â의 며짧 

日本 글씨는 中國文字의 ~字(}1假名) 또는 草홉字(平假名) 이나 論外고， 本土 三地方

語의 소려 와 글씨 오양을 비 교해 본다. 三地方語에 서 다 갇이 a-e, o-u, i-lI, 세 개 의 

쌍을 이루고 있다. 各 쌍의 앞의 소리 (a ， 0 , i) 는 陽， 뒤의 소리 (e ， u , 1I)는 陰이다. 다시 

글씨와 소리를 비교해 보면 ， 몽고 만주 글씨에서는 天千 처럼 세운 기둥에 「아지」가 있고， 

한국글써에서는 天二F 처럼 세운 기둥을 가진 各 세 개의 소리 (a， e, i) 는 陽이고， 몽고 만 

주 글씨에서는 天千처럼 세운 치둥에 「구영」이 있고， 한국글씨에서는 地zp 또는 水平을 

본 따서 늄힌 몸을 가낀 各 세 개의 소리 (0， U, 1I)는 陰이라는 것이 分明하다. 착대기와 

구멍 으로 보연 陽 a e i ， 앓 o U 1I 이 고， 아까 各 썽-을 비 교하나 陽 a 0 1，앓 e U 1I 였 다. 

e 와 o 의 性이 이상하다. 

다시 三地方의 글써와 소리를 요두 비교해 ..'t..연， 몽고어의 -1 (a , e)와 C.I (0, u)가 各各

二分되어， 만주어 -1 (a) , -1 .(e)와 c.I (o) , c.I . (u)가 되고; 또 한국어 ~(a) ， -1 (e)와 J.. (o) , 

T(u)가 된 것이 分明하다. 다른 말로 하연， -1 (a , e)- C.I (0, u)- ;l Sl (i , 1I)의 판계는 陽

(front)- 陰 (back)- 中和(central) 이 고， -1 와 d 가 括孤 안의 것 으로 各二分되 었을 때 는 

各二分된 것끼 리의 관계가 陽(open)과 陰 (close) 이 다. 즉 a:e =o:u= 陽: 陰이 다. a 는 언제 나 

陽， e 는 -次的으로 陽 二次댄]으로 陰 ， 0 는 -次的으로 陰 二次的으로 陽， u 는 언제 나 

l쏠이다 . 그러나 만주語에서 「陽。아rl陰않어」라고 한것을 보연 二E次k的으로 區分되었을 때의 • 

을 主로 R取i한 것을 알 수 있다. 分化의 科程을 그림으로 나다내면 다음과 같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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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링은 소위 周易 즉 알바이系 大移動民族의 拜天地日月山川而移易從天뼈A三才之 

道 理念과 3 符合한다. 그런데 이 從追移易의 - 理;念에서는 밖(싸)은 붉(陽)， 얀(內)은 g 

( 1융)이니， 그림 1 의 3 上은 3 下로 그궐 수도 있다. 그러고 이 理念에는 中性이란 개념이 

없으니， 희마하여 다른 어떤 소라로 든지 쉬히 移動하으로 中性이라 부르는 1-는 中和

라부른다. 

며和홉 1- 보다 더 희마하여， 소리를 내건 그 앞뒤 소리들의 狀況을 쫓아 보다 分明

한 다른 어떤 소리로 移行한 까닭에，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中며 한국어의 r . J 라는 것이 

3 싸時仁. Jj'東明I~ß生移住짧J;Ij의 1iff1ë.ß. r서 윷大쩔앉 ;깜文맺 A -t;.:社會젠뿔， 第十二뼈」 서 울，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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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었 다. r . J가 分明化되는 科程에서 =中和i률도 다른 모든 中짧도 생 긴 것이니， r. J 

는 오든 中聲의 中央本흡이 었 다 

“If then, the vowels have always been more difficult to pronounce than consonants, and 

if all speech sounds become more difficult to articulate, the nearer we penetrate to the 

beginning of language, we approach a situation , as we penetrate back , in which language 

re!ied on the consonants for communication: a situation in which few speech sounds could 

be pronounced and distinguished with precision and constancy, and no vowels . And as 

vowe1s are necessary for speech, this path !eads back to a point of origin in which there was 

one indistinct nondescript vowel and a smaller number of comparat ively precise consonants. 

Startling as this may seem, it is one of the few fundam ental facts in language. 1t is the 

primary fact in phonetic history of speech, "5 

科學時代라 자부하는 오늘날도 강 얄려 지지 않은 이런 深大한 홉領學的사실을 잘 알고， 

몽고만주글씨에 없은 r . J를 자어낸 것은 벼宗大王 在位時의 !f'&￥願의 위대한 科學’많올 

科學에 의 하연 알타이 系語의 r:þ찮은 -며잇*홉→二中和홈→四分化품， 

이 와 같이 =를 級差로 가진 치 하급수적 , 다른 말로 하연 , 生物의 細6包分짧的으로 分化하 

였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 科學j住은 사실은 얄타이系大移動民族。l 移動分住할 때에 各地

그때의 둔다. 보여 

로 가지고 간 從道移易 理念의 根本形式이었다. 

「易有太極( 、 ) 是生兩{짧( 1 - ) 兩{義生四象Cl-~ • L T) 四象生八封J6

符合한다. 한국 글씨에는 「 、 」알타이 系人의 從道移易 理念과 그들의 言語科學이 완전히 

가 있고， 옹고 만주 글써에는 「 、 」어l 해당되는 글씨가 없는 理由도 移易從道 理;운、의 

「男( ]) 女(-)껑名寫Á( 、 ) 天( ~ )地 (cj )所以無껑名何 딩天@j행方不相類 故無總名lliJ1

로서 설영되었 다. 즉 한국에서는 1 -를 맺女라 보았 o 므로 二性之和 썽名Á( 、 )이 있 

었고， 몽고 만주에서는 ~ cj 를 天地라 보았￡으로 썽名이 없었던 것이다. 

~ -1, I - , J.-T가 세 개의 쌍을 이루는 것도 移易從道 理;캉의 

「易之寫뿔也 廣大~備 有天道품(i ~ .) 有人道옆(서 ~I) 有地道팔 (cjcj ') 짧三才而兩之 cl-

_L T) 故六 六者非他也 三才之훨 也JB

에 「從之」한 것이 었다. 天地時所의 다1맛에서 人和를 얻어 살럼 하는 자연적 사회적 존채가 

‘ 李뿔!JI， r朝解語홉領調li1f究 第一찢 「 、」홉었」 서 울， (1 949). p . 134 에 「 、 」에 대 한 從來의 짧說 
이 소개되었고， p. 225 에 r<;> 홉운 아어， 요의 fl3] 흙이마」란 李댐土의 *검論이 있다. p. 96 의 「아어 
오우· ‘ 홉은 各Jt 한 쌍의 짝융 이 루고 있융이 *져R￥語 ß흡論의 特 j찢性이 나」이1 비 추어 , r 、 」는 r ~ 
ì ..L TJ의 間홈이며 中央本홈임융 실파하시었다 李백士는 그 뒤 『얄타이짧語의 造語爾의 한 여i 
向애 對하여』에서 Gaba in 써의 í 0 J로서 「、」흩 代짧하시어 그짧올 더욱 굳히시었다 

5 Oiamond , The History and Origin of Lallguage. London , ( 1959) . p. 153 

8 字딸첼A (譯註)， r易짧J ， 東京 (1 922) . p. 430 
1M固 「白虎通德論」 下(天뾰). 47 a. 
8 수및f哲人， 上뭉 | 힘 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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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이다 라고 생각하였음올 발견한다 

알타이 系語의 中寶을 國際發홉圖에 記入하연ι 아래와 같다. 

Front Cen따1ηtr대al Back 

Close a U 

T 
Half c10se o 

e { 
Half open E a J..;) 

æ 
Open a]- o 

(그힘 2) 

一次的 陰인 qq'C ...L T)가 뒤 Cback) , 陽안 -1-1 'n n는 앞Cfront) , 二次的 陰인 q '-1 ' 

( T -1)는 위 (c1ose) , 陽인 q -1 (...L ~)는 아래 Copen) ; 中和흡 中에 서 는 陰性언 -가 뒤 

위， 陽性인 1 가 앞아래; 、는 전체의 中央이었다. 그러으로 그링 2 와 같이 배치 되었 
다， ["1 J의 위 치 가 國際짧홉表의 i, 보다 많이 열리 고 中央化되 었 다. 所有格로가 rc옹)ii ， 

(얀) i, (한) -1J로 移動한것 따위가 이것￡로 설영된 다. 알다。l 系語의 ["1 J는 中央化된 i 

소리 다. 그러 나 이 사실 은 中央化된 r 1 J가 더 分明하게 되 며 앞위 (front c1ose)의 소리 [ iJ 

를 向하여 移動함을 막지 않옴은 물혼이 다. 

!牛1央本홉 「、 」는 a 의 위치에 있어 야 할 것인데 실제 위치는 어떼하였느냐? 

「 、 는흩돋 E字짱가온벗소리 7~ 니 라yo 
J.. 

「、 는홈단人字자가운데소리가트니라」 
]- ]- Tì ]--

이 경우는 「、→ ~ J移動 3， r 、→-J移動 2 ， r 、→ ~J移動 1. 요컨대 「、는 아래 ~J 

字라는 말도 있듯이 「 、 • ~J移動아 가장 많다. 그러므로 한국어 실제에 있어서는 「 、 」는 

r ~ J에 가장 가까왔다. 즉 理論上은 中央本홉인데， 실제로는 陽住의 中和홉이었 다. 이런 

理由는 어다서 왔는가. 

「天홈何也 天Z寫言鎭렘 君i품理下 篇A鎭也 地者易也 言養萬物 懷任交易變化也 始起之

天 1fr:ì起先有太初 後有太始 形~I;~成 名日太素 混때相連 視之不見 聽之不聞J 11 

의 太素에 해당되는 「 、 」소려는 실제로 소리내연 더 分明한 다른 어떤 소리로 移動해 벼 

린 다. 그러 으로 「 、 」는 中和륨域에 遍在하며 話中의 狀況에 從之하여 댐時變易하는 太素

홉의 記號로서는 可하지만， 移動性이 충만하여 어떤 特定한 소리로서 文字에다가 定住시 

킬 수는 없 는 것 이 었 다， Diamond 씨 가 말한 바 그야말로 ‘one indistinct ηondescrψt vowel' 

이었다. 

9 1\111民正휩字解애서는 「、←- 1 J 三합에 天地人 三才흘 週用시켰으 나， 이에 從之하연 i91J 컨대 rTJ 
는 地下에 天이 있다는 字가되니 不可하다. r'J는 =性Z￥f.l 인 太핸 또는 太素에 해당된다. 李썽 
寧 ， r國語造옆쩌었J p. 401 창조. 

10 r밍iI훈民만正쩡 홉홈 原本 정훌版J ， 서 울 ， 1932, p. 9b 
11 하固， 上引합， 下(天地) 4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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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字는 言語의 科學|침 &f究를 위한 記號로서는 深大한 의의가 있으나， 日用語흡의 文

字로서는 移動性이 너무 컸 다. 이것을 日用의 文字로서 나다내어 썼으나， 言語라는 大洋

의 活動을 따라서 「、 」의 소리가 各方으로 移動하고 오늘날은 자취도 없게 된 것이다. 이 

것 은 形式으로 힘東되 지 않는 큰 活動의 自由를 語흡이 가지 고 있옴을 보여 준다. 

2. 移 動

며聲의 性은 소리 자체얀의 ’住업 에 그치지 아니 하고， 그것이 쓰인 語의 性이 되고， 語

의 住은 그것이 가리 키 는 事物의 性과 -致하였 다. 그 結果 目然的 性JJIj이 있는 것은 물 

론， 측합物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뜻하는 單語가 中짧의 性에 따라 性別을 가지고 있었다 

고 얀다. 

(봉) aba , obo, eèige(父)

(만) abka(天)， ama , haha (父)

(한) aba, abi (父)

(일) ama(父)， oi': igi , okina (父)

eme(母)

eme, hehe(母， 女)

eme, emi(母， 女)

imo(女， 妹) omo(母)<(만)eme， 

kaka (쫓;) haha (母)<(만) hehe 

와 같이 -般的A로 陽中짧을 가진 單語는 自然의 평性， 陰中뺑을 가진 單語는 自然의 女

住을 가려켰다 12 

그러 나 單語 며聲의 性이 그 單語가 가리 카 는 事物의 自然性과 다른 경 우도 많다. 本은 

一致하였으나 소리 가 移動한 것 이 라고 본다. 즉 옹고어 ei':ige(父)는 acige 래 야 語와 物의 

住이 -致하겠 는데 , 日 本語에 oèige 가 있음으로써 , 몽고語의 ecige 는 acige 가 移動펀 것 이 

라는 센 증거를 얻 는다. 반대로 日本語 omo(母) haha (母)는 eme, hehe 라고 되어야 語와 

物의 性。1 -致하겠는데， 本土語에 eme, hehe 가 있옴ξ로써， 日本語의 o y. a 는 共히 e 

가 移動된 것이라는 증거를 얻는다. 

한국어 aba→abi(父)， eme→emi (母)의 경우 a- a , e-e 라고 同性끼리 調和하떤 두 며짧 

의 나중 것 이 며和흡 i 로 移動하여 a• 1, e• i 가 되 었 다. 이 사실 은 第二 며聲이 렸化(Iax) 

된 것을， 다른 말로 하연 第- 中聲이 相對的으로 행化 (strain )된 것을， 어 떻 게 보든지 며 

짧調和를 유지 하던 힘 의 均衝이 動播(shift)된 것 올 보여 준다. 週化-렸化(strain- Iax)와 

그것에 따른 動搖(shift )에 판해서 ff洛述하기 로 한다. 

챔化-킹경化. 

아바→아u l (aba→abi) ， 어 머 →어 마 (eme• emi) 

따위 {9IJ는 77 • 7 ;' (ama-• ame) , 力 f‘→力 f ‘ (kaza• kaze) , 응 日本語에도 다른 地方語

에도 있다. 第一 홉節의 것과 同- 또는 同性이던 第二 홉節의 며옆이 例의 i 같이 中和，

12 朴時t ， W延，턴郞 쩌Ð.!겹 女J ， r황術;옮 y:. 集， 第五뼈」 서 울， (1 966) , 훌뼈院.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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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 같이 他性으로 移動한 딱위 현상이다住 陽 또는 I용에서 他住 陰 또는 陽으로 

移動할 애는， r암-움-영 J r강- g-검」 처럼 中央本홈 또는 며和흡을 거쳐서， 즉 中和

線 -名 子午線을 넘어서 가게 된다. 그런데 며和編에 가까울 수록 소리가 여리고 흐] 0 ] 하 

고， 멸， 수록 세고 분영하니性에서 他性으로의 移動은 그링 3 과 같이 進行된다. 

lN끼↓;잖l :$\」 中￥0/쨌 
휴\i집明/뀐 
…\~ ~5 /맥 

移動中 中和線 -名 子午線에 이르러 소리가 아주 여리고 흐] 0] 하게 되면 없게 될 수도 

있다. }- . . l, -1}- 등을 연속해 발옴해 보연 中程에서 거의 소리가 없게됨은 그 에문이다. 

그리하여 cvcv 의 第二 V 가- 없어져서 cvc 로 띈다. 그라고 中和續에서 멀어집에 따라 

서 그 소려가 다시 살아나서 cvc 가 cvcv후 된다. 이 때에 다시 가지는 第二 V 는 먼 

저 第二 V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연 中和흡이냐 中央本홉은 여러 가 

지 다른 소리로 移動할 수 있71 때문이다. 실제 - 移動狀況애 i관해서는 外짧移動과 함께 냐 

중에 例示한다. 

中聲調和.

어떤 ’뾰의 中盤 다옴에 同住 또는 中和의 中聲을 쓰고， 他性의 것을 피하는 中聲調和

라 부르는 活動은 -住을 ’달리 -쌀 혜에 不可避的인 행→렸→5옳의 全科程또는 後半의 科程

을 거 치 지 않고 힘 의 經濟(economy of labor)를 期하는 일 이 다 13 꿇化의 科程을 거 치 지 

아니 하으로 語調는 stress.stress 型이 다. r아아， 시 시 하다， 쌀쌀하다」 따위 가 그 例다. 第

二 V 가 中和흡으로 렸化되 는 경 우는 STRESS-weak 型이 다. r'아비 어 마 」 따위 가그 例

다. 

그러나 第=::v 가 中和線올 넘어 他性으로 移動1하는 경우는 힘의 經濟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쩨果의 增加를 기대하여 힘올 利用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 위에서 말한 strain­

l ax-strain 型 活動이며， 실제로는 앞 뒤 stress 가 꼭 같지는 않고， 狀況에 따라서 다르다. 

「똑똑똑똑」→「똑딱똑딱」→「뚝딱뚝딱」 처 럼 中짧의 移훨j의 거 리 가 더 크게 펼 수록 째果 

가 더 크게 된다. 

移易從道의 理운、과 그것의 陰陽之別은 알타이系 A文의 各分野에 침투되었A니 語r-\-ì. 

13 金亨숲 ， r 國語史Iiff~J 서 울 ， (1962). p. 263. r됨-語는 社會的 存在요 또 社會흩 背황무로 변 
해요지만， 그 I:e짧은 A間에 있는 것 이다.&jJ 各 個A의 IL‘理的 肉!1ft的 fF用을 土훌로 이루어지고 
있 냐 . J !E rJespersen , Language p. 261 <언 어 변화의 原動力은 {固^에 서 出훌하는 것 으로， 狗束力
융 가낀 社會와의 투갱 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그 原因-올 勞力의 용효ì!!f에다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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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陰陽의 中짧을 섞는 것은 -器띠에 水火를， 一室띠에 댄女를 넣어 두는 것 처럼 생각 

되었옴에 疑心의 여지가 없다. 알타이系A의 理;念에 의하면 天地 君많 日月 男女 上下 尊

뿌가 오두 相對的으로 二分되 어 있었으므로， 中聲의 ‘住J.j lj이l 따른 單語의 性別 뿐만 아니 

라， 話者의 性別， 음동검증와 相對者 또는 話며 A物의 地位의 t下에 따라서 도 用語가 달랐 

을 것은 可히 짐작 할 수 있다. 

E딩住用홈펌 

日本語 경~.h(나) 

;t;y 7., (있다) 

한국語 요시요 

女性用語

;t;y t::.lA냐) 

;t;y7.， b(있다) 

오시오， 오시와요 

몽고語 baina (이 다) baina(이 다) 

저렴 話者의 ‘t生에 따라 다른 用語가 各地方語에 조금씩 남아 있다 14 어느 地方語에서냐 

男‘t3::用語 보다 女性用語가 더 정중함은 알타이系A의 從道理;운‘에서는 陽上陰下라서 理;운: 

的 社會的A로 女住의 地位가 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地位의 上下에 약라서 다른 用語는 

알타。l 系A의 어 느 地方語에냐 풍부하며 各種 品詞에 걸쳐서 말견된 다. 이것올 세밀히 퍼f 

究하연 알타이系A의 社會關係를 자세히 아는데 큰 도웅이 되겠으나， 여러 地方語에 걸친 

광법하고 갚은 冊究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얀다. 

二 . 移動中훌 

1. 홈훌와 原理

하나의 中聲에서 시작하여 어떤 終꿇 또는 初짧(슴하여 外짧。l 라 부른다) 또는 休止도 

없 이 다른 며짧으로 移動하여 끝나는 소리 를 移動며聲이 라 부른다. 從來에 重팅:흡이 라 불 

러온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語의 移動中聲은 아래와 같다. 

(a) 1 로 시 작하여 1- , -1, ..L, T로 끝나는 것 . 

1 ~ • J:, 1 -l • ~， 1 •L-•J.l, 1 T→π 

(b) 1 를 제외한 單中옆으로 시작하여 l 로 끝나는 것. 

} 1 • ~， -1 1 • -1], ..L 1 • 괴 , T1 • ,1, -1 • 카 , ( 、 l • .1) 

(c) (a)의 移動며짧 J:, ~ (Jl.., lf)로 시작하여 l 로 끝나는 것 . 

Þ 1 • ~， ~ 1 • ~]， (J.l 1 →피 , τ 1 →띠 ) 

(d) ..L로 시작하여 L ~로 끝나는 것과 ， T로 시작하여 -1, 애로 끝냐는 것 . 

..L}→과， ..L ~→내 T -l→ T~ ， T -11 -→례 . 

移훨b다j聲이 란 말은 여 71 서 처 음 쓰는 것 이 라， 의 아가 있을지 오른다. 그러 나 만주語 

i ‘ 돼橋盛孝， r北方짧름語價說」 東j단 . (1943). pp. 17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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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ka (天) i (의 ) jui (子)→ abkai jui í압캐 쩌 J (天子)， 한국語의 아이 :==애 , 오아흐와， 

이아==야 等올 볼 때， ai ， H 따위는 하나의 母홉에서 시작하여 다른 母흡에서 끝난다는 

의 0 1 에서 移動며::li꿇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 다. 이 사실은 알타이系語 文字다그 가장 科學〔애인 

한국- 文字가 [5 찰 보여 주고 있 다. 다시 말하연 , 例컨 대 「아이 흐애 」의 경 우， 一移動中짧 

일 때는 F 와 l 사이에 。가 없고單i::/그聲뜰일 때는 사이어l 。가 있게 한 隻웰願의 얄 

타이 語學이 이마 종영해 있다. 

。 [ ? ] 는 l싹部에서 터져 나요는 呼氣， 즉 가장 여렌 初짧이라서， 실제로는 소리가 들려 

지 않고， 소리의 -時的 休止처럼 청취 된다. 즉 아이 [ ' a 서]는 「休止 F 休止 1 J 로서 두 

개의 유려펀 單中짧이다. 

移훨j다1쩍이 란 이름이 이상하다고 아직 도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연， ): ~ aJ-위의 1 [jJ , 

과꺼 따위의 -.L [wJ T[w]는 半핍:홉이고， H [æ] -11 [ e] 따위는 單母흡이라는 所見에서 얼 

수 있다. 그러냐 半母훌 또는 單{뀔:휩이바고 보는 것은 移動이 끝난 상태나 점을 대상으로 

한 말이고， 移動]며 !싹이라 보는 것은 移動의 全科程을 매상으로 한 말이다. 어느 것융 대 

상으로 고찰할 수도 있A니， 대상에 따라서 어느 이릎도 可하다 . 등4:雄敎授는 

[i~ra] (繼) : [ jaraJ (했) 

[iaoJ (移뺏): [ jao] (후) 

따위 {列를 들연서， 

íí과 ， 껴」 따위는 í-.L와 F 의 거 듭 ， T와 }의 거 듭」이라 說明한다. 그러나 [ jJ: [ iJ 냐 

[w J: [o], [w]: [ u]는 相互交홉로 말마암아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 71 서 

上記 二(9tJ 外의 七例를 1Il'á-) 우리의 륨짧意淑에 있어서도 同一한 소리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와 [wJ를 [ i] , [ u ]에 서 觸교된 홉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J 

라고 하였 다. 이것은 移動中聲을 소리가 난 상태나 점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며， 移動의 

全科程올 대상으로 검 토하는 것이 不可하다는 풋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하 

면 , i~ra (續) jara (城)가 共히 「이 어 라-예 라」로 소리 가 移動할 수 있옴은 물론 이 다. 안 

외 래 어 언 이 앙(移映) 양(후)은 외 래 어 식 대 로만 소리 나며 「이 앙-양」으로 소리 가 移動j할 

수 없 다. 오해가 없기 위해 더 말하연， í과， 뇌」따위는 rJ..와 }의 거듭.T와 4 의 거듭」 

이 라는 許敎授가 引用한 글의 「거 듭」이 란 말이 만일 移動띠聲을 구성 하는 各單며짧이 本

음가를 그대 로 가지 고 연속 소리 난다는 뜻이 라면 不可하고， 그런 뜻이 아니 라연 不分明

한 말이 니 설 영 을 요하는 것 이 지 얀 ， í[ jJ와 [w]를 [ i]. [u]에 서 獨立된 홈領으로 보아야 

할 것 이 라」는 말은 í J+. T~ . J따위 移動며1환의 첫 부분을 음성학(phonetics)적으로 고창한 

말인데， 그것은 「냐， 껴」 따위 移動며l짧의 通時的 發쩔 å''l 移꿇b의 科程을 옴운학(phonemics) 

15 朴I탠仁. r알 13-~ 이 系語 %究方法었~. r語學뻐究， 第=卷， 第一~J 서울. (1966). pp . 46-7, 
16 까빼 「園짧휩뼈짧」 서 울 . (1958). pp. 58一9



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不可하다는 것은 아니다. 홈홉-을 -時的 器械的 孤立없!으로 검토하 

느냐， 通時的 生理的 移動的 科程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음성혁과 옴운학으로 科學의 

分野가 잘라지 는데 , 알타이 系 四地J5語를 비 교검 토하여 그 移動 分化의 科程의 生理的 l핑 

理를 알아내 려 는 시 도에 서 는 一次的으로 음운학올 히 고， 二次的으로 음성 학을 하지 않을 

수 없 다. 方法論의 結語에서 上代 日本語를 예로 들고， 

「前을 久知(口， 입)， 後(뒤)를 之주IJ ( JJl. , 언치)， 헬(古i 

(本)， 今(現， 生)을 宇波 (上)라고 말하였다. 되￥物 特히 

時間， 空間도 이름지었옴을 볼 수 있다. 여치서 言語， 황術i 

수 있다. 이 活動活力的 深部로 플어가지 아니 하고서는 言옆， 

그 秘密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J 17 

라고 말하여， 의미의 冊究에 있어서의 

소리의 %究에 있어서도 대상인 

뼈1 ， 死)를 之太(下) 또는 

^關의 1tn兪에 의하여 개념적인 

宗敎의 共同의 出生地를 불 

藝術， 宗敎의 ~質은 決51-

毛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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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한 마 있지만， 

活훨j 또는 移動 빛 休J1:

活n兪的 週時Å':J m究의 

소리 플 活動으로서 다루연서 > 그 

-性에서 他性으 

이르러 소 

이상이 뿔 

너
 

a 
A 
E 

練

를 科學하여 l 그것 을 단서 로 深部의 活動力을 알아내 어 야 한다. 

去n뾰， 移훨j中聲은 上述한 바와 같이 -中편에서 시 작하여 어 떤 싸聲.x.. 休止도 개 입 시 키 

지 않고 他中聲으로 移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로 移動할 수는 없 다. 왜 냐하연 -性에 서 {也住으로 

리 가 죽었 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 으로， 하나의 

中聲들이 되 기 예 문이 다. 그러 으로 移動 中않의 移動은 1찌理上 中和線 또는 

올 수는 없 다. 

그 통안 中f첼의 性이 

移웰l할 경 우는 中和音域에 

移動r-þ!짧이 아니 라 적 어 도 두개 

2. 各빼方語의 移ltJ中훌 

(0 한국語. 移動中l짧의 移動狀況을 그럼 4 에 서 보연 子午線 또는 中和線에 대 하여 대 

칭을 이룬다. 피미따위는 쓰이지 않게 된지 오래니 제외 하였고， .1 는 최근까지 많이 쓰였 

으니 다루었 다. 이 地方의 알타이 系語에 는 과 꺼 따위 上下移훨j은 있으나， rl. 1T 따위 下

道理에 더 충실 上線훨]이 없는 것이 주목된다. 下上移動이 있는 中國a캄 보다 移易從道의 

_J r J ~ '--1--'주l二I~-' _=-L~一L~ __ 난lT~ 
始 I 1 \ 1 1 21 2J 1 1 4I 1 1 1 1 1 I 1I 1 

終 1 21 21 11 11 0110 1 01 01 Oi 01 0 

허 「從之」한다. 

17 朴時{二 ， 上引힘 p. 55. 劉昌뿜， ~代名캠史~ . r A文科學 第十三뼈」 서 윷 ， 延 l뀔大 (1965) . p. 3. 
「境語의 “내”는 單母홈인 rnéJ이지얀 李햄힘뼈의 “내”는 없띤:휩 (nai J 였던 것 이 다 」마는 말도r H • 
꺼」딱위 가 移mh 中흩임 올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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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動의 샘終點中 만연 가장 큰 것이 l 다. 펀-端에 가장 가까운소리니 혀의 운동의 시 

종점이 이것입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만주폼. 移動Jl=þ i꿇으로 다루어 진 소리 는 아래 와 같다 18 

a) ]: ~ -1L lf 

b) 셔-11 괴 T1 

c) 닝 예 띠 

d) 과 내 꺼 껴1， TÜ~πH-

이 가운데 머 , T f-, 바는 1=þ ;fD線을 념 으나 얄타이 系語 移動中聲의 原理에 맞지 않는다. 

만주語를 포함한 알다이系語에서 ~ 1 와 _LT는 各各 本이 같았음에 비 추어 뇌一TL 바는 

各各 나- [-1. , .ùf--띠를 잘못 表記한 것임을 안다- -~도 이상하다. 한국語를 보연 -• 、

移動은 불론에서 左右로의 移動은 없고 에서 시작하여 、 를 지나 l 까지 中和線上

을 移動하는 .1 가 있 다. 그러으로 만주語 -~는 ? 라고 보아야 하겠는데， 이것은 옴가로 

보연 벼央홉 、다. 、 가 아주 애애한 정은로 보연 카에도 해당된다. 그러 으로 만주語의 

移動며l꿇은 결국 한국語의 경 우와 왼전히 같다. 

(3) 봉고語. 移動中짧은19 그림 5 와 같다. 

a) F ~ 

b) H -11 괴 T1 - 11i 

r~lιL 

(그림 5) 

Rochet 는 μ라는 移動中聲도 인정하였으나， 下上移動이므로 移易理;운:에 어긋날뿐 아니 

라， 他地方語에도 없었 다. 그러으로 。l 런 것은 中國語홉이거나 또는 두개의 單中聲 사이 

의 子륨이 생략된 경우라고 본다. 

"Le plus souvent , c'est le consonne k ou kh , qui , chargée d’abord en simple aspiration , 

!Ïnit par s’élider, et permet de contracter les deux voyelles devenues voisins. Ainsi de­

nagour [lac] , se forme naour, que les Mongols euxmêmes écrivent quelquefois-noor; de­

Tougoula [ nom d’ un fleuve de la Tartarie] , se forme Tooula ou Toula , nom sous lequel ce 

Beuve est plus connu. L’addition 0 1,1 11\ ~Ol，lpression des nasales, le changement de l’QU 

18 Ü 2 참조. 

1Q 註 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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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i , de la consonne m en b, du tch en t s ou en s, et beauco up d ’ autres permutations qui 

véritablement n'ont pas toujou rs lieu dans des cas semblables, mais qui d’ autres fois agissent 

simultanément et défigurent totalement les mots, ne sont pourtant év idemment que des 

adoucissements apportés par 1’usage à ’ancienne prononciation." 20 

여기 移記한 文'UJ에 보연 두개의 單中짧 사。l 의 外j앞-대개는 O候홉- 01 생략된 結果 移

動從道의 R뒀理에 맞지 않게 벼聲이 잇달아 소러나는 경우가 (nagour→naour) 있었다는 것， 

그럴 때에는 곧 하나의 移動며짧이 되고， 하나의 單I:þ짧이 되었다는 ( naour• noor) 것을 

알수 있다. 

移動中짧 II 에 판해 서 말하연 元朝秘잊의 所有格&. 因[jin J 21 의 [ ji J 다. 이 것 을 分析하연 

[jJ는 앞中뺨 l 흘 만독으로 소리 낼 얘 저음에 들리는 「呼氣홉 。」와 r 1 의 첫 부 분」의 

아주 여렌 소리의 結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國際發홉記號로 U 또는 i 로 表記되는 中和

흡 한국 文字 - 또는 l 의 소리다. 그러므로 몽고語 所有格로 J In 은 末尾의 n 이 몽고語 

에서 흔히 그러듯이 탈락되어 만주옆 所有格토 i ( il 의 단축) ， 한국語 所有格로 ii ( 1 ) 또 

는 l:I i (의 )가 되 었음을 안다. 

秘史를 자세히 검토하면 몽고語의 移웰J I:þg쟁을 더 수집 한 수 있겠￡냐， 他日로 마룬다. 

(4) 日本語. 日本語의 假名表 즉 文字表에는 移動中經으로 다루어 진 것 二行이 있다 22 

1 l- I 1 I T I -1 

L - 1 T셋 1 1(잃) I 그(由) \ 工(延， 멋) I 3 (用)
..1-, T I '7 (和) I 4(훌) \ ? (宇) 1 :z. (恩， 隔) 1 '7 (乎)

從來 이 二行은 各各 y+7行， w+7行이라고 다루어져 왔다. 근자에 이르러 보다 科

學的으로 다루게 되어， l' 1) 二行의 더러는 中聲임이 인지되었다. 例컨대， 

7 :Iö ε 

‘t 

「表ι於 ν 、 -C. 片|얹名 1;): 홈Mi ε 킹iW L. 2jS f잃名 f;l:. -t- σ) 홈짧 f':相짧f 정文字 ε示 L t.: ι ητ i?~ 。 從

-:> -C. 右e훌 f ;l: . 根本ι於 V ‘ T 國語(1)홉뼈뚫τ: i? ε ε ν 、」ι : ε t; ; 出來 정。 J 24 

f行 ?行中 더려는 單中聲 더러는 y+單며폈 또는 w+單中聲이 라고 보고， 옴운학과 음 

성학을 섞었다. 사실은 日本語의 上記 三行은 다옴과 같이 된 것이며， 7行은 單中聲，1"

20 Abel-Rémusat. Recherches SlIr les lallgues tartars . Par is. ( 1820). pp. 162-3 

2 1 白鳥없놈 . í홉關뿔文元il9l秘史 J **. (1961) 
22 北里뼈. r 티本古代語홉組織考解짧J **. (1925) ‘ p. 23 
23 觀井짧 í J3 本文典」 행京. (1900) . pp . 40- 1 
2‘ l댐技誠記 . r 日本文法 口語뼈」 東京 . (1960) . p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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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 行은 移動中짧이 다. 

7 行 ]-

1 1 l : l j C l1 f 1 l L -t 行 I 1]-

σ 行 I J_ ]- 1 T 1 I TT I T ì , T • L ...L 

(그림 6) 

1l, TT , ...L _L 따위￡ 延홉이 아니라 移動며쩔이기 위하여는 저음의 r 1 , T , ...L J는 

「이， 우， 오」로서 「呼氣흡 。」와 「며聲의 첫부분」 의 아주 여렌 소리의 結合이며， 國際짧 

홉記號로 .:E는 8 로 表記되는 며和흡。 l 다. 그립 6 은 대칭판계가 완전하지 않다. 缺如

된 대칭적 移動룹은 日本語에가서 애→아이， 71 Ca' i) , 어l →어이， ::r. 1 Ce' i)25 처럼 그 

것을 구성하는 單흡으로 分化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 理由는 日本文字는 알타이系 

語가 아난 中國語文字의 흠ß分 또는 草휩形을 땀用한 假字 또는 3섣讀이 커 예 문에 日本語흡 

을 정확하게 表記하지 못하고， 대강 記錄하는데 그쳤기 때운이 다. 

얄타이 系 各地方語의 移動中l짧에 판하여 上述한 바를 요컨 대 , 만주語 한국語에 移動中

I훨이 가장 풍부 하였 다. 몽고語에 적은 주요한 理由는 심한 移動生活로 인하여 文化의 휩· 

及과 保守가 어려웠던데 있고， 日本語에 적은 주요한 理由는 일찍부터 文字를 가졌고 또 

그것을 잘 保守하였으되， 文字가 정밀하지 않은 만큼 移動홉의 單흡化가 文字의 批抗을 

석게 받고， 進行된데 있었다. 한현 만주語 한국語에 移動홉이 많은 주요한 理由는 國語

에 판심 이 많은 乾隆 짧熙， t낱宗 등 英明한 大王들이 謂學을 장려 하여 科學的안 文字를 

창제 보급 시 킨 데 다가 生活의 移動住。l 그리 크지 않았는데 있었 다. 特히 한국文字는 科

學的이 고 뿔純하여 「쩔’省不뿔·朝而 숍 愚휩可èli:iD而學以解뽑 可以知其義j26 하므로， 옴운 

조직。l 根~的으로 同-한 이들 四地方의 알타이系語의 共通文字로서 가장 적합하다. 그 

러나 科學的아가 얘문에， 다른 말로 하연 정띨하며 「樂歌則律呂之克階 無所用而不備無所

往뻐不達 雖風j짧&영淚찢찮嗚狗'!R 皆可得而훨훗」 하치 애 문에 , 그것 으로 記錄펀 소리 는 移훌bo l 

저지되어 單純化가 進行되지 옷한 펴l 얀。l 있 다. 

二 . 外 훌 

( - ) 字形에 따른 홈했 

1. 正 {立

한국이 外聲에는 컵11民正홉 당시 다옴의 十七개의 單書字흡이 있었다 21 표준적 위치에서 

25 服部內郞， r즙 íffi*η方法 J *켈， (1960). pp. 247--8 참조 
26 r왜解王朝홉錄J Vol. 4, p. 702; Ii'알타이系語 1iJf~方찮 fU pp. 44-5 所引.
27 말타이 系 方各地方語으1 Romanizat ion 올 統一하기 위해， 方法었 p . 49 에서 人 (5) ， ;õ; ( t\) 파 한 
것융， Möllendorff 式으로 λ(5 -5) , 大 (c) 라 고친다. 方法~에서 는 t:. (s - z-v -r) 라 하였다. 土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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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난다고 보고 單혈한 이 것들은 正位의 外繹이 라고 부를 수 있 다. 

I~홉 。 o 효 깨h 

牙·홉 & 기 격 ogk 

觸품· 人 ^ 5;: 5Z C (이 대 리 품 CJ 의 C) 

半觸홉 6 z( 日 本옆 ν 의 初i~ ， 英語 azure 의 z) 

굵즙 L C E ndt 

半;듀흡 t:: l- r 

層흡: 口 U 고 mbp 

오늘날 효A 소리는 다흔 것으로 移動하고， 따라서 글자도 쓰이지 않게 되었다. 。 깨〕縣 

은 休J.I:: 또는 들리지 않는 l탠혔U候흡으로서 닝 아 있고， 。 終쐐은 쓰이지 않는다 . 알타이系 

語의 終i짧은 소리의 길이 막히 는 소리 였는데， 。는 싣저l 옴가가 없었으니， 。 終짧은 녀3짧 

의 M<止記號의 쿠실을 한 것이다. 그련데 。終짧아 없더라도 中짧올 무제한 延흡·찰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필 요치 않았다 . b 初聲은 。 또는 기로 移꿇b하여 없어지고 b 終聲은 

제 옴가 O[oJ을 가지고 남아 있으되 b 매신 字形。l 바숫한 。를 代用하게 되었다. 그 

結果 。字에 限해서는 -字-흡이 아니라1 。初양잖은 [?J 내지 休止， 。終!없은 [oJ 이 되었 

다. 그러 하여 오늘날의 外j양은 골자는 十四， 소리 는 네 五가 되 었 다. 

2. 從 {立

正拉에서 조금 移動된 그러 나 同-部分에서 나는 써빨을 從{立싸폈이 라 부른다. 끼 따위 

는 :lt훨 ， 이 딱위 는 混팝라 불러 字形으로 이 릎하고， 영 따위 는 層輕흡이 라 하여 흡으로 

。l 릎합은 原則의 統一性이 없으묘로， 十八벌紀의 國語學者 1JíX훌 申￡룹溶의 히iI民正홉趙解 

에서 이마 쓰인 正領 副領이란 術語를 본따서 王廷 ê傑의 品{立名 처 럼 iEw: 從位라 이 
음한 것이다. 從位外聲은 正位外댐의 위치에서 조금 移動된 이웃에서 소리 나지만， 말성 

도중에 移動하는 移動흡이 아닝 은 갖j論， 正位흡을 代表하는 글씨 에 같은 글씨 , 다른 글씨 , 

또는 어 떤 記號플 加用하지 만， 加用된 것은 음가를 가지지 아니 하고， 다만 正位에 대 한 

從位의 相對的 위치롤 表示하는데 지나지 아니 한다. 요컨대 加用된 것은 다만 記號

( diacritical marks) 에 지 나지 아 니 한 다 . 

(0 뾰훨된 것 . 오늘날 쓰이는 것은 끼 X 써 江 UH 의 다젓이다. 한 동안 시 .{A ι~ -<<:: 

써 없 1\7; 라 混휩되기도 하였 다. 正흡친l에는 00 õõ 해 ι 따위도 있었으나， 그 둬 다른 

죄;S펌의 中￥\]外훌 (neutra l con5onant5) 中의 ][rJ . j[zJ. )[zh J흩 보아도(Hagopian ， Olloman. Turkish 
Conversalion Grammar. London . (1907) . p. 7). 여런 Z .r 이 i면한 다‘ 「가슬-가올-가쓸」은 「 λ 一 6-

。 J移動을 l껴示하고， 歸類解의 「훨 風흙J r책 母흙」는 rO-6( -tf Y~1 初빡) - Ã J移떼 
올 明示한다. 그러이로 A는 rS-Z- V - JJ사이윷 移뼈한 소리가 분영하다 그퍼냐 -字-홉의 原則
을 윷아 移動의 中心 가치흩 약서 6(ì) 라 表記한닥 . rÃ-':\χ」률 구띨 할 애늠 ;κ (2 ) ， 7Y' (ZZ)로 한 

아‘ 그러 으로 결국 ;"(5) μ(55) 6 (i) Ã (z) Ã'- (zz)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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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웃한 소리들로 移行해 버리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소리의 걸을 막옴이 正位홈보다 

더 세 어 흔히 演흡이 라고 부르며 , 모두 無聲홉(breathed) 이 다. 

(2) 混뽑된 것 . 01 ιr: O ~ 等이다. r앉아， 앉다J r싫어， 싫고J r밝아l 밝지」응 뾰曺된 終

얹은 이 어l 속히지 않는다. 왜냐하연 이런 終i짧은 「안자， 안따J r실허 ， 실코J r발가， 박지」 

로 소리나서 파휩된 各文字가 음가를 가졌으나 종류가 다르기 애문이다. 混書 從位 흡은 

初聲으로만 쓰이며， 從位륨이 모두 그렌 바와 같이， 加用된 것은 소리를 代表하는 文字가 

아니 라， 正{j}:에 대 한 相對Å'J 위 치 를 表示하는 記號에 지 나지 않는다. 俊語類解에 쓰인 例

를 보연 28 

0 ' r銀윤 샘J (p. 2) r五오 月 웰 o。쿄。피쓰J (p.6) :l .7 t- .... " , - o i1. 겨! 

말 복 유 
며「末마~tJ\후꾸 O빵부-구J (p. 7) r쭈L유 母보우 O예 노도J (p. 25) 

흔흙니 예 흘다 셰 
tC rìlE: ~~ -, 0도로J (p. 16) r難 ~ 0;;- 나딱J (p. 18) 

얘l 이 딴 

rOl , 맥 LCJ는 日本語 「겠，-<-서， 칫’」의 初戰 즉 [ 0, m.~ . dJ에 해 당 시켰다. 이렌 글써 

는 오늘날 쓰이지 않게 되었다. 理由는 그것에서 멀지 않은 正位홉 r 0 ，디-님， c. J등으로 
모두 移動해 벼런 혜문이다. 아직 쓰던 혜의 한국의 言語學이 아주정 밀하였던 사실， 言語

活動은 힘 의 經濟플 志向하여 單純化되어 간다는 사실 ， 그리고 言語를 너무 엄밀하게 規

制하려는 시도는 言語 자체의 自由活動에 의하여 파괴된다는 사실 응을 여기서도 본다. 

(3) 。를 加用한 것. 딩 빙 공뱅等이 있었다. 폐11民正흡에 

「。 를입시윷쏘리아래 니어쓰연입시울가빅아흘소리 투외 1γ 니 라J (p. 12) 

라고 있으므로， 이 들은 層輕흡이 라 부른다. 

「右: 윷02 b) 有:울 頭좋J C14 b) r열흐니 두터 흐니 J 05 a) 

요늘날 이 런 소리는 「앓으나(서울) 얄브니(함경) 두터우니(서울) 두꺼부니(함경 )J처럼 正

位흡으로 移動되고 표준어에서는 없 어졌다. 移動의 方向올 보면 영→ tl(꿇化) 또는 영 

→。〔꿇化)， 어느 方向으로든지 移뚫b하였 다. 方法꿨에서 「어떤 소리에서 다른 소리로 移

動하는데 소요된 時日과 移動。l 그천 年代를 決定하려 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移動의 方

向이 人 λA 처럼 相互的이었으니 移動이 그친 것이 아니다. J (p. 37) 라고 한 말이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울론 지극히 제한된 言語社會에서는 「두터흐니→두터우나」 로 

든지 또는 다르게， 어느 한 方向으로 移動하여， 移動된 대로 쓰이고 있는 동안， 개별적 

移動의 年代를 찾으려 고 시 도할 수는 있다. 그러 나 「두터 효니 →두터 우니 」 移動은 끝낮을 

지 안정， r열흐니→없￡니」라는 反對 方rbJ이 移動이 있다연， 移動의 方向이나 끝난 年代

를 논할 수 없 다. 이것은 바로 서울 地方의 例다. 

同-한 룹의 反對方向의 移動이 없 다하더 라도， 同-한 또는 가까운 종류의 他홈에 反對

28 r똥語類解」 흉都大 똥印本 1958. p. 18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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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向의 移웰!이 있 다연， 그 소리 에 있어 反對方向의 移動이 있게한 그 힘이 언제 이 소리 

에도 마처서 移動의 方向을 바꿀지 모른다. 서 울地方의 「가을→가을」과 함경경상뼈方의 

「가을→가슬」이 이 경 우에 속한다. 地方의 單{lL를 더 크게 할 때는 알바이 系 四地乃語 사 

이에 흔히 있는 사실 이 다 . 

또 一地方語에 서 어 떤 소리 또는 그것에 유사한 소리 의 移횡b이 모두 같은 方向으로 進

行되었 다 하더 라도， 同系 flli地方語에는 다른 方向으로의 移월]이 있다연地方語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方向의 移動은 그것 에 없는 것이 이니바， 장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 . 그러 

으로 地方的 時間〔얘 ~N界를 加하였더놔도 는，품의 개 밸 적 휩의 活動狀況은， 그 地方語

전처) 및 그것의 여러 때i妹言옆를 포함한 同系듬語 전체를 深部로 부터 지배하는 생 리적인 

힘과 狀況的 條件의 作用의 표현으로서 취급되어야 함윤 決코 잊어서는 아니 된 다. 어 떤 

地方·語에서 어 I던 소리가 移웰I退失하였을 경 우， 그 소리가 없 어졌거나， 그 소리가 쓰이게 

한 힘 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개는 소리 가 不分明하거나 分明하게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것과 근소한 차를 가진 더 분영한 이웃한 소리로 移動한 것 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리하 

여 소리가 개 성 (ego) 또는 자유의 일부를 벼라고(abstract ) , 더 큰 음운석 집 단 (clan)과 질 

서를 이루는 科程은， 의마가 형상 (image)의 흐린 상징성을 벼 리고 개 녕 (i dea)의 맑은 논리 

성 을 얻는 科程과 같으며， 根후: 8''1으로는 개인이 자아(ego)의 일부를 벼리고 사회 (alt er)에 

加入하는 科程에 유래한다. 言語가 文字에 f힘束됨을 위해서 보았￡나， 듬語가 갖;字의 ff~ 

束을 打破하고 더 큰 社會性을 가집 을 여기서 본다. 사람에게 딸런 말이 사람을 지애하는 

딩와 他， 私와 公， 안과 밖의 相對性올 그대로 가지고 있옴이 이와 같으니， 言語를 포함 

한 A文一切의 根本鳳理를， 上述한 대 로， fÀ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 란 移易從道

의 理운、에 結선시킨 알다。l 系 大移動民族의 처사가 진실로 科學하l임이 재확인된다. 

(二) 소리에 따른 톰類 

1. 소리와 그 흩圍 方{효 

文字에 의한 소리의 分類는 決묘 소리 자체의 그것은 아니 니 ， 소리 자체에 의한 分類를 

하지 않을 수 없 다. 이 에 판하여 먼 저 하나의 X낌祝을 移記한다. 

fu兪。짧5曉송庫 55}빼’곁土훌 生於牌 成於P候而微짧牙 疑 &見기 짧격 영￥-끼屬角木홉 生Jj씬仔成 

於牙 t료 L端 I透 E定I熾L 知느微þ.燈냥屬徵火훌 生於. l，‘成於몸· 而VÈ端透定J.:i1~폼頭흡 椰

知微燈篇폼上륨 ，l，、 /' 精?消;<$>>.從 :n. 審、照 꺼穿 적 i없이이狀 σ屬商金흡 生於Jlil i成於짧 而

‘L、精消耶從罵짧頭音 훨쭈照穿輝;찌-篇正關홉 明디 와18 ‘협 rr îIJL 뻐 쨌 g 非영數용奉&’ 屬3경水흡 

生於l짧成於層 而明워~H훨i따짧重層흡 微非數奉쩌輕層흡而愈&청 來 E團半徵半火흡 生於半줌 

而짧I候 日 A屬半團半金홉 生於半짧而짧I候 字웹:ill!:三十六J29 

29 申景챔. r l'J 11民正홈짧解」 서 울 1938 (1750 年 原햄) p. 15. 李쌓\f. . r國語學論짧」 서 폴 . ( 1966) 
pp . 1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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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홉 初흡圖에는 1 2.半徵半宮J 1 6半商半흠」이라고노 있다. 이것을 요약하연， 

不消 全淸 次消 全獨不獨

n候宮土 。 。 -0 。。

牙角木 & 기 격 끼 

굵徵火 15頭 L I E tlζ 

줌上 L 느 는 Id:: 

t훨p'&jfJZ正 홉훨觸頭 꺼、 」π ^ λλ 7y. 

이 ?、 "\ 이、 κ~ 

層3경기〈重層 口 H OJ.. \l\l 

렘〈屬 n。 H。 드。I H。H

킥으짧半검 2. 

半때半宮 A 

f닫頭-줌上， 複頭-正짧， 重層-輕層 等 홉을 비 교해 보연 各쌍의 먼 저 것 은 더 세 고 선 

명한 앞의 소리 ， 나중 것은 더 여라고 휘마한 둬의 소리다. 이 사실은 術語를 바 교해 보 

아도 그 애와 이 애 의 소리의 移動 c. - c.(端)， E-E(透) ; !:: - Ä(知)， 는 - ~(微)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뺑層흡·이 週化 또는 렸化되며 다른 소리로 移動해벼런 것처럼， 呂上

흡， 正짧홉도 !:: -Ä(쩌']) , 논-~(微) 式으로 완전히 移動해 버리고 없어졌다. 

各群은 。 5 승<50 式으로 1평形에다가 조금씩 추가하다가 냐중에는 ~~뽑하였 다 . 차츰 더 

센 소리， 즉 더 세게 막힌 쇼리， 다른 말로 하연 더 外띔Îf)인 소리라고 科學하였옴을 보 

인다. 第-行(不消不쩍 또는 半淸半獨)의 홉들을 보면， 1 人 κ」을 제외 하고는 모두 소리 

의 通路가 좁아지거나 달라는 져도， 연렌 소리다. 그러므로 

「來母(2.)所l험루。 郞누우間흡。 日 母 (6)所屬우。l'lD 수우間흡。 皆象宮。 非딘:( 빙)所屬￥。 

덩n 부-우間홉。 非(빙)환(앵)數(풍)微(딩)四母。 ?!f微敎宮者也j30 

라고 12. 6 딩 」은 半外 半宮없이라고 다루었다. 그러므로 不行에 속하는 「人 κ」도 6 (i)에 

점근한[s] 라고 안다. 本行은 I Ç> J에 가장 가까운 行이 며， 有灌흡이다 

第=行(全淸)í 有짧홉(voiced) ， 第三行 (次消)은 無I짧홉 (breathed) 이 니 , 第四行 (全獨)

은 울흔 無、i잖흡이 라고 科學한 것 이 다. 

上述한 마를 그림 으로 나타낸 다. 圓의 얀(陰)은 有l앓픔이 고， 밖(陽)은 無聲흡， 中心

IOJ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어 느 쪽에도 속하는 外빨의 中央~흡이 다. 이 그림은 五

行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樂훔코 夫物生而有情 有↑렵짧而첼j썼 故天표與地十合而生土於며 其聲寫宮 地四與天九슴 

而生金於西 其환뚫商 天프.與地八슴而生木於東 其l쩍않꺼 :itß =.與天七合而生於南 其聲寫

徵 天-與地六合而生水於~t 其Ir~짤j낌j3 1 

30 同 54 깜때內는 지금 記入
31 í햇쩔형It範J Vo l. 1. pp . 12 b-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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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一致한다. 이것은 알타이系A의 이 移易從道理;술:에 從z하야 표行相生으로 나가연 土

金水木火겠으나， 五홉)1업序로 나가서 宮商角徵껑 즉 P候觸牙좀層이 다. 

이 것 을 國際發흡記號와 대 조하연 아래 와 같다 32 Stops 는 plosives 란 術語 대 신에 쓴 말 

이다. 

Front Middle Back 
VOtνels a o 

æ } 3 

e ..!L o 
g 

e Tu 
Semi. /W 
Vowels Yκ\ / 

\ / 
\ / 

\ / 
\/ 
/\ 

/ \ 

Continuants Labi /als De \n、tal-Alveolar Velar-Glottal 
f, v e ， s ，~，ð ， Z ， 3 ， r x,h 
H。 人t;， κ~ õ 

Lateral 12. 

Nasal-stops m n D 
n L & 

Stops p,b t,d k,g 
고너 EC 극기 

t날宗大王 時代의 우리 훌훌홉學과 오늘의 國際홉聲學의 術語를 비 교하연 , 0 (m) L(n) 6 

(0)를 우리는 업 안의 위치로 구분하고 저는 코가울리는 성질로 구분한 것은 다르지만， 지 

식 내용은 같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폼흡이라 이름한 것을， 저는 alveolar 

(빼根의) 홈이라고 이름한 정만이 다르다. 그런데 두 이름은 굵흡을 소리낼 애 좀 (lingua) 

82 Diamond , oþ. cil . ,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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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根(alveolus) 에 다이 는 同一事實에 由因한다. 

우리는 이 부류의 소리를 낼 때 크게 活動하는 뿜官 百로 作名하고， 저는 不動의 器官

alveolus 로 作名한 것이니，j5흡이란 것이 더 적걸하다고 보인다. 혀를 끊으연 말을 못하 

니， 어 다서나 혀 Oingua)는 혀 와 말Oingua)을 同時에 의마한다. 밀소리를 분류할 애에 혀 

에서 딴 이릅이 있는 것이 마 l당 하다연 펀흡이 좋다. 

소리가 나오는 方式을 보면， stops 는 소리의 通路를 왼선 ij 막는다 . Nasa l-stops 는 口路

는 막고， 고로 나오게 하므로， 이에 속히는 세개의 소리 상호 간의 쿠열 조정이 어협다 . 

Continuants 는 애우 줍게 된 I=I路의 픔으로 소리가 계속적으로 새어 나온다. 

그라고 口路는 歐牙部에서 막는 것이 가장 어렵고 不完全하고， 펀觸部에서 막는 것은 

쉽 고， 層없에서 악는 것은 아주 쉽고 元全히다. 그러 므로 쇼리를 가려 내기와 가려듣기가 

어려운 껏 부터 말하연 다음과 같다. 

vowel s(中없) - velar-glottal continuants(합) -dental-alveolar continuants(商)-velar glottal 

stops(角 ) -dental-al veo lar stops(徵)- labia l stops(~). 

표홉의 순서 를 五行相生의 순서 土金기〈木火도 아니 고， 五行相않의 순서 土水火金木노 

이니고 宮商角徵쩌(土金木火水)라고 한 것은 며聲과 外聲의 難易}I법序로 한 것임을 발견하 

고， 그 科學住에 놈란다. 알타이 듬語學의 이 科學性의 기원과 年代가 어떠하였는가가 흥 

pj 있는 운제다. 한국에 서 는 國字制定의 年代가 곧 그 年代며， 이것은 또 소리의 高低를 

나타내기 위해 從來에 律呂名을 쓰던 것을 소리의 種類名으로 代用하여 樂學!힘t範 卷z=

時用 mt部察樂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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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李.훤求， I짧國홉찢HJf究」 서 울 (1957). pp ‘ 2-8. 용성f 양: I國語i월옴첨論~J pp. 400- 1 참조， 
34 Diamond, Op cit. , pp.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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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言語， 統計B와 B'는 포리네시아系 十言語와 八듬·語， 統計C는 아표리카의 

(Bantu )系 七言語를 대 상으로 한 것 이 다 . 數字는 各外짧이 다른 소리 로 移動하지 않고 共

通的으로 있은 言語數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이 統計에 있어서 더 많은 言語에 

라고 나타난 소리는 分明하여 다른 소리로 덜 移動하였읍을， 

쉬 운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반투 

더 

共通的。1

말옴 및 청취하기가 ::z­

「

짧!톨 liIf究 76 

Nasal Stops 

Stops 

38/38 

36융/38 컴 
30융/38 젝-
27/ 31 

20 ~ /30 I 
ι ! ~-

14/18 

4융/7 _ 1 

31/38 - , 
j 徵

9/ 13 - ’ 

RATIO C (7) B'(8) B(10) A(13) 

徵-7 

7 

8 

1 
}2 

8 

5 

8 

10 

10 

13 

11융 

N 

M 

6 

1 

τ
 

”J 

1 4 τ 

4-Å τ 

6 

1 

τ
 

7l 

8 

8 

91 T 3r D [ 9 

τ 

9 

11 

9 

7 

10 

Ng 

V 

F 

T 

D 

B 

P 

6 

Dh 

G 

| 商 Dental Contin빼S 

5 

3 

5 7 
1 
} 2 , ‘ 

K 

S 

3 Z 

.. 홉들끼리는 서로 잘 移動하니，~홈 아난 stops 경우를 따라， 어려운 순서를 이 統計에 

그러므로 五홉의 難易로 宮商角徵쩌란 순서를決 보연 , 宮商角徵쩌의 순서 그대 로다. 서 

定한 얄타이 系 A文의 f연久한 科學性에 강탄을 급하기 어 렵 다. 

移動에 판한 말이 이 마 進行되었다. 돌이켜 퍼L건대， 싸I합은 休止의 상태에서 막혔던 소 

리의 通路가 열리거나 또는 中짧올 소리내고 열렸던 소리의 通路가 막힐 때에 나는 소리 

動2. 移

되느 며 ， 먼저 경우는 初聲， 나중 경우는 終聲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初聲 또는 終聲이 

냐 하는 것은 소리의 通路가 어 느 部分에서 맨 냐중에 열리 느냐 또는 맨 처음 닫히느냐의 

보연 소리 의 通路가 막히 는 부분은 labial, denta l-alveolar, velar-上협 國際發흡表에 문제다. 

에서 이 사실에 판하여 아래와 갇 

이 섣영하고 있다. 

“ There is no local continui ty between th e areas of the oral cavity where labial and dental 

Diamond 씨 는 上引glottal 三區域엄올 공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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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mants are produced , and no real continuity between dental and palatal. It must be one 

wi ll be voiced or un voiced according as the vocal of the three groups of plosives. And it 

ch )rJs are vibrating or not, an ::l a nasa l or simple plosive according as the outflow of breath 

As for the vowel, is or is not acco mpanied by a lowering of the veil of the soft palate. 

vowel sound , but , such as it is , it will be a middle or thzre will only be a slight , short 

the a in above, or u in S. E. English hut , or sh ort a in 

far , or a in French la-our vowel A [ 、 ]." 
소리의 通路가 막히는 上記 세 區j或에서 냐는 소리 들은 同一I확域內의 다른 소리들로 상당 

허 自由롭게 移動함은 물론이고， 딸성 청취의 難易에 따라서 移動性에 大小의 差가 있음 

은 짧述한 대로다. 이것은 生理띤1 Ú왔꺼·어l 由因하으로， 알마이系語의 경우도 例써가 。}닐 

것인데， 실제 移動狀況을 살펴 

neutral vowel, something between 

보키로 한다. 

개 판적으 

로 살피는데 그치지 않을 수 없 다. 

( 1) 한국댐. 移훨b狀況을 通時1꺼 o 로 .5!..기 위 해 힘1[民正흡 저 음을 

오늘의 소리와 다른 경우에 限하여， 오늘 소리 를 똥記하되， 쩌經의 

行下에 쓴다. 朝解또朝가 l成鏡造 出뭘.Ao ] 松흉!’의 i힘麗를 狂{~하고 세 운 것 임 에 

오늘의 北部 地方語 매신 서울地方語와 비 교항은， 移都以前의 서 울地方語가 가진 

서 울地方의 

1=f:1 1l짧의 

移記하고， 

移動을 行上에 

移動狀況은 세로 時閒的으로， 가로 地方댄j으로 불 수 있는터]， 여커서는 아주 

μ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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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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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오인 서 울에 서 의 加速된 移훌b을- 포함하겠지 만 3S \3 ] 교하 더 進行된 移動과 그 뒤 各地/κ。l

많지 않고， 서 울地方語가 移都以來 한국 표준어 이 니 , 이 것 과 비 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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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훌λF 무미니라 끼는염소러나君군E字짱처엄펴아나는소리 7 특니 
)-)-- ~.-='I~)--

펴아나는소리 7 닫니라」 
I ì 1--

여기 보이는 移動狀況을 간단히 말한다 

1. 中첼의 移動이 아주 自由롭고 가장 많다. 

ll. 싸聲의 移훨j은 n俠체:흡 (ve\a r-glo tta l ) , T""1 L ...-" _ ,_< 
L숭 J，.:..， t::l 移핏b이 그것 에 가까운 챔홉과 輕흡의 

홉혈륨(dental-alveolar)의 移動이 다옴가는 듯이 보인 다. 移動의 J5따l을 .5!..면 5 • σ , 00-• 。，

35 IJ、술進쭈 「뀔海퍼 .lô J:: <J 1iiX ~H인方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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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c→λ ， t: -+ ;x; , 

。가 되어 사라지는 것의 두 方向이 다 있다. 

移動을 보연 ， 텀群 안에 서 의 移動은 매우 

기 →t:， 것 ， 。 이 되어 사라지는 L→。 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서 

11 1_ 싸않 가운데 서 初챔의 

영→。 저럼 

멈뎌3흉고， 他群으 

15~첩 :흡 (dental)으로의 移動은 있으나， 펀觸홉(denta l)에서 

牙U俠 (glotta l)- 0-層輕

移훨b은 ~候牙홉 (pala ta l ) 에 서 로의 

그리 고 移動의 兩端은 移動1은 例文r-þ에 없 다. 層音 (labia l )으로의 

살다 

보연 ， t:. 1 t 1 → 人 I t l 移動，

또는 거 의 없는 移動이으로， 싣제 移勳은 終聲에서는 아주 적 

보이 지만， 

형태로 

딩→。移했j 등。l 

。 를 거져서 서로 通한다. 이것은 사라졌던 소리가 다시 어떤 (labial) 처 럼 

낭을 시사한다. 

(4) 外聲 가운데 서 終聲의 移動을 

共히 실제 소리의 차가 全혀 

었다고 보인 다. 

(←로表示)여 옴설의 終~~로 쓰는 것 이 初!홉으로 쓴 것을 오늘은 앞의 (5) 正홉에 서 

반내로 쓴 것 이 하나가 있다 . 이 것 은 소리 보다 記法의 문제 인 데 ， 말소리의 흐릅이 二L서 
~ ， 

지 금보다 더 가깡게 記錄한 특절에 자연적 으로 CVCVCV 의 연속을 이 루는 알타이 系語의 

것으로 보인다. 記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한다. 

文字上 分化가 덜 두 地方語에서는 싸힘의 (2)몽고謂 만주옆. 한국語와 비 교할 애 , 이 

크게 주목된다. 된 것이 

ng n w y c é (z) m d s s p b h h g k Rom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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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系 四地方語의 外聲文字들을 실 은 이 表를 보연 , 한국語 從{立 jt

를 제 외한 넷은 겨i土 北部 二地方語에서는 分化되어 있지 않다. 加Z에 

-tj-fι ，
、

。
、

/ 

/ 

/ 、力力日 本

;X; - A , 

牙O候 二群에 걸쳐 있지만 同

않은 1, r 이 =地方語에서 는 서 

격-기， 

않았고， 격 - 기-효 -0는 한국폼에서 는 

反對로 한국語에 서 는 文字上 分化되 지 

t: -E도 分化되 지 

群으로 5-1 어 있다 . 

로 거리가 먼 字形을 가지 고 分化되 어 있다. 

特히 주목되 는 것은 「와의 요J(W)와 덩 ({)의 字形이 二地方語에서 같은 사실이다. r와의 

오」는 아주 經한 ~候흡으로서 실제 음가는 r 0- 9 J와 거의 갇고， 輕!홉홉 정 도 조금 더 輕

하게 되연 r 0-9 J가 되니， 外짧 移動의 兩端 커C~않 (g l ott a l ) - 0 -輕層 (labi a l )은 。를 거 

쳐 서 서로 通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r 0-9 J 본다 _ r \ 」는 가장 經微한 며i짤이 므로 

다그央本홉인 「 、 」는 

나타내면 다읍 

의 차가 극히 뺑微히-니 ， 모든 싸땅의 디1핏겨[홉인 rOJ외 모든 I꾀經의 

그러므로 r9J는 中外 모둔 소리의 本흡이 다. 이것을 그림 으로 一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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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까 ι\ 

\색 ε/ 

// -\ 

과 같다. 

(그림 9) 

그링은 혀를 웅직이지 않고， 口路의 앞이나 둬를 막을락 말락한 상태에서 숭(breath) 

숭과 소리 의 차를 석 게 할 수록 rOj와 「 、 」는 소리 (voice)플 내연 「 、 j , 을 내연 r 0 j , 

무한히 접근하는 사실을 보인다. 

上述한 바로서 몽고 만주語는 많히 검토한 rl:1聲 뿐얀 아니라， 外聲도 한국語와 根本的

으로 같으며 , 北部 二地方에 서 는 한국에 서 보다 外聲이 文字上 덜 分化되 었으나， 소리 의 

실제 에 있어서 는 사실상 같옴이 分1:l)3하므로， 結局 本土 三j也方의 얄타이系語의 語홉은 根

本的으로 사실상으로 같았다고 안다. 

日本語한국語에서 

日本품에 있는 

111. 日本語. 日本語 글씨에는 oj;극 E 교 等에 해당하는 것이 없 다 

로 건녁가연， 다른 소리들은 대개 그대로 나지만， 이련 소리들은 가까운 

移動을 表示한다. 다른 소리로 移動하였 다. f쫓語類解에서 f;í2宇해 본다. (活孤)는 終짧의 

걱 평경기 홍홉솔려옴(正홉에서는 흡홈) 흑찌훌우驗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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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動은 日本語로 건너 갈 애의 

。→A。->기， 승→ 기 ， 0->0 , [宮]

[商] 人→Aλλ-> )、 ，j;-人，

( b →。 )격→기 [角]

[徵]

[쩌] 

( 2. • ;<7,) 1::-→ ;ζ 
f E 

(닝 →승) 님→승 고->승， 

나오고， 낌 (1abial)에 서 는 

알타이 系語의 「 닝-영 -0-효」移動과 같다. 

앞으로 移動해 소리가 뒤에서 

들어 갔다. 이것은 本土

徵(dental)까지 는， 

도루 宮으로 移動해 

宮(glottal)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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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移動의 「닝-승」 사이의 日本文字에 없는 소리들도 日本語에 있었음을 또는 아 

직도더러 있음을 시사한다. 終觸의 r2.• >>-(/')j 移動은 E을半徵半宮이라는 까닭을보여 

주고， r 人 -6-0j 移勳은 A을 半商半탤이라는 까닭을 잘 보여 준다. 그라고 「日 이프. 

、yγ ， I1圓 운 ‘ν‘ 그 ν ， 뼈 즈지 /'7'- j는 6Ã의 읍가를 알아내는 중요한 자료다. 즉 A는例 

컨대 「오지 」의 1 에 가까운 여렌 소리고， Ã는 例컨대 「올지」의 X에 더 성근한 센 소리 

다. 즉 半徵半宮인 근 의 半微정도 세게된 소리다. 

한국語에서 日本語로 건너 갈 때의 終!혈의 r6-+ój移動과 한국語 안에서의 「語영→폼 

어 」 따위 初헬 「 δ - • 。 j 移動은 알다。l 系語의 移動의 큰 l핑動力이 다 . 

(a) ~聲의 「口 -L - 6-0j移動으로， 

(옹 · 만) morin (馬)→mon→(종)馬→(한)을→딩 36→(얼) ~ 31 , φ "7 38 

(옹 · 얀) sain (吉)→(한)샌(明)， 생 ， 새(新) ， 새로(更)→(일 ) ~'7(更)

( b) %))1않으1 r 격 - 기 -ó-6j移動으로， 

(봉) kara(黑)→qa ra→(만) ha ra→(한) 加체→(일) :7 P 39 ; :7 '7 ([1십) 

(안)eh e， 어허 ( 1δj)→*9 허→(한) 헌(古)， 헐 →(일 )7;ν(古) 

(c) r ó j에 이프라 外했이 사라지게 하는 이 란 移動￡로 인하여 겹 측된 두 中생이 하나 

의 移動母흡 5E.는 延흡이 됨 으로， 二홉節이 單홉節이 되 어 40 

(옹) kumun CÀ.)→kun ()\.'君 · 軍)， hun• qan, han (똥)→(중) 君→(만) han (君)→(한) 

일군 (Á) ， 

(몽) qaran (合똥)→ qan (쩔) (秘史>， nagour (빼)→naour→noor ( Abel-Rémusa t) , 

單語의 初， 終， 中 ， 세 部分이 이라하여 달라지고， 달라진 것 이 다시 

hun• hun ni , unn i, 비없→cuman i41 

式으로 달라져 서 單諾의 소리 가 자꾸 移動하고， 그 애 마다 狀%에 따라서 의 마 가 移動하 

여 ， 하나의 本語에 서， 다른 소리와 다른 의마 를 가진 單폼가 많이 派生하게 되었다. 

上述한 것을 요컨대， 얄타이 四地方語는 -다른 地方語도 그러 하리 라고 집작 되지만­

모두 根本的으-로 I펴)한 흡隨體系를 가지 고i 同一한 ::t理|펀 1없件에 머因하는 힘 어l 의하여 

支配되고 移動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다. 

(三) 終 훌 

1. 種類와 原理

36 r망아지 ， 송 아지」는本은「마 @지， 소 6 지 」였으므로， 마 (젠) ， 소 (야一)었 나 朴~ C ， r~山J .

「閒山 빼뀔때7ë1: 행甲記:念짧짧 J ， 서 울 (1966). p ‘ 10 참소 
31 尾빼혈左郞， r上및fκ :f.; η .:，힘t來文 ft，n . r짧깃{文 ft (7)後榮 下썰」 東져( (196~) . p. 231. 잠젠f7~ 

.... J f洋 m. r 7 ν ?J는- 三國핑 ~è lü!名式으로 풍연 때m알애 J ~:ç;r r g 애 」 즉 北川 매ÞJ 1 1의 뜻. 
g 大 II앙임 『김 1m IJ 、 6 까1- t.: 혐，~엉 ε 1:1기~~， r 힘~*)(化η後잣 下씬 J Iι 27 
30 小강進zf r國 l펌語['f[ (7) 1t，~IßU *京 (1 94.0) . p. 23. 
‘0 싸!뭘 l二 ‘ 『힘山.11 pp. 15- 6. r東明王.ß pp . 456- 7 ‘ l 同핍 同 rfr 깎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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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소려의 지속과 그침의 時間的 흐름을 。l 루고 발성청취되 는 것인데， 소리 가 냐올 

때는 소리의 出路가 열리고 소리가 그칠 때는 자연적으로 소리 의 出路，，] 닫히므로， 엄밀 

히 말하연 ! 모든 單中l짧은 CVC 핑이다. 픽울-한 며짧만 내었을 때에도 엄밀히 말하연， 例

컨 대 1 ] J연 1 ] J를 소리 내 기 위 해 通路가 열 랄 애 와 쇼리 낸 뒤 저 절 로 닫힐 때 에 外聲

IO J가 앞뒤에 있다. 그러 으로 모든 소려를 CVC 型으로 다루어， í據영， 篇 · 윌， 易·잉」 

式으로 쓴 없"民正홉의 記法은 지 극히 科學하]이 다. 

그런데 CVC 팩의 終쩔 C 가 가장 輕微한 外聲인 。 [?J 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연， 口路

는 세게 닫힌 힘 만픔의 反作用으로 다시 열리며 輕徵한 中聲 、 [eJ 소리가 난다. 그 結

果 이 런 경 우는 CVC• CVC‘V 型이 移動이 있게 된 다. 반대 로 終쩔이 아주 輕徵하게 되 어 

떨어져 버리는 경우노 있 다. 그런 경우는 CVC→CV 型의 移훨}o ] 있게 된다. 初聲。l 아주 

經微하게 되어 1덜어져 벼려는 경우도 있다. 이 런 경우는 CVC, CVCV , CV 는 各各 VC, 

VCV, V 가 된다. 

單語形式의 移훨1史를 보기 위 하여 , 古代 로마語에 판하여 Lewis and Short ’ 5 Latin Dic­

tionary 의 모든 單語中， 다른 單語에서 派生된 것과 더 쪼갤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어지， 

즉 모든 根語(radica l words)에 관한 조사를 소개한다. 

“ There are approximately 775 of these . They are very 5hort words, and are of the form 

CVCV, CCVV, CVV, CV , VCCV , CCV, VCV or V (where C signifies any consonant and 

V any vowel) . But no less than 86% of these words are of one form , namely CVCV-a 

fact to which we shall often have occasion to return-and even of the rest a further 8% 

are of the form VCV, suggesting that the initial consonant of the CVCV ha ve fa lJen out . 

The remaining 6 types constitute between them only 6% of the whole."42 

Semitic 語에 판해서 引用한다. 

“ The Semitic tongues, constant as they are in comparison with an y other family of languages 

of which we know, are unique in the length of their radicals. They are genera1Jy ( for example, 

in Arabic) of the form CVCVCV (as, qatala = be killed); or ( for example in Hebrew) of 

the form CVCVC (as, qatal= be killed) . Almost all their verbs contain three consonants, 

separated by vowels, in place of the Indo-European two. But many scholars are agreed that 

in a common parent-Ianguage the Semitic verbs consisted of two consonants instead of three, 

and were therefore of the form CVC (V) ."43 

“ In the Sumerian writing, it will be seen fro m column 1 of the tables (pp. 14 and 54) 

that the simplest vowel and syllabic word-signs under each letter- value in this alphabetic 

‘2 Diamond, op. cit .• p. 68. 

‘~ ibid. .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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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ue consist of single vowels, and single consonants, each followed by a vowel tha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ound the consonan t. And it is from these simple consonantal signs, 

w.herein the consonant is followed by a vowel, that the alphabetic consonant letters are 

found to be derived. This latter feature now explains for the first time the inherent su댄xed 

vowel in every consonant in the Semitic Phoenician , Hebrew, Sanskrit and other allied Indo. 

Aryan alphabets, in that it was a feature of their parent script , the Sumerian. Thus, for 

example, the Sanskrit script writes the Aryan clan-title of Barat (or “Brit-on") as B'RT, 

jU,st as the later phoenician wrote it PRT, the short su퍼xed a [ 、 ] being inherent in every 

consonan t. 

These vowel and simple syllabic word-signs in Sumerian now seen to be the parents of 

our alphabetic letters, read according to their transliteration into “ roman" letters, as universal­

ly accepted by Assyriologists, as follows: A or Ã, Ba or Bi, Da or Du , E or Ë, Fi, Ga, 

Ha or Kha , I , Ka (or Kat) , La, and so on to Z or Za , as seen in the Tables (Plates 1 

and 11)."“ 
저옴 뢰用文에 의하연 로마語根語의 86%가 CVCV 型이라는 것은， 나중 두 引用文의 I천 

容과 一致하여， 말소리는 입이 열려 (C) 소리냐고(V) 닫힌다는 (C) 生理的 條件에 의하여 

어떤 言語에서나 共通的임을 말한다. 얄타이系語에서 같을 것인데， 나중으로 마루고， 引

用文들을 계속 겁로한다. 

저읍 引用文며 로마語의 CCVV , CVV 처럼 연속된 中짧은， 어떤 言語에서 어떤 時代에 

두개의 單흡으로 소리났다 하더 라도， 며聲이 가진 移動의 目由로 인하여， 하나의 移動품 

또는 延홉의 科程을 거 쳐 서 하나의 單흡이 된 다. 그러 므로 CCVV , CVV 는 各各 CCV, 

CV 라 다룰 수 있다. CCVV• CCV, VCCV 처럼 연속된 싸짧은， 外짧이 소러나기 위해서 

는 극히 여랜 것일 지라도 中聲의 不可缺이므로， 그 사이에 中聲이 들어가거나 하나의 外

聲만 소리난다. 그러므로 古代 로마語에서도 모든 경우에 CVCVCV 의 연속을 이루었다고 

알게 된다. 

생 系語에 판한 글인 두째 딩 | 用文中 Arab. CVCVCV: qatala 는 Heb. CVCVC: qatal 이 며 r 

qatal 의 l ( 2.)은 알타아系語 mon-올- J;l， 나를-날-나 (냐롤 부른다， 날 부른다， 냐 

부른다)의 l( 2. ) 같아서 qata + l -= qatal 라 된 것으로 본다. 이 것 이 많은 학자들이 CVC(V) 

가 本形이 었 다고 보는 所以다. 

나중 두 iJ l用文에 는 Semitic 語 Sumer 語에서 Indo-European , Indo-Aryan 系語가 갈라졌 

다는 說이 보인 다. 이 마 발표한 冊究論文에 서 , Sumer 語와 古代 며國語기 가진 많은 共

通語와 象形 拖事 會意 形聲 轉註 {없借- 等 共通의 六原則에 의 한 同一文字가， 두 地域 λF 

“ Waddell , The A ry’an Origin of the Alphabel. London, (1927 ).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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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를 感久한 해 부터 그치 지 않고 往來하는 中央 아시 아 알다이 地方의 大移動民族에 의 하 

여 移布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Dr. Waddell 은 아래와 같은 말로 이를 지지 하였다. 

“ These are a miscellaneous category of more or less slightly variant local forms of 

“Semitic" Phoenician found in Armenia, and in the highlands of Mesopotamia , in Persia, 

etc. as “ a commercial alphabet of Asia" from about the seventh century B.C. onwards. 

From these were apparentl y derived eventually the Arabic, Syriac, Persee, Hebrew and 

Mongol scripts. "45 

方法혔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文字는 쫓古文字(Mongol script)툴 &作한 것인데 ， 

「所謂쫓古文字따國字 (1269 A.D. 에 國字로서 天下에 題布된 八思모字)κ~ C:J￥ V"C 

짧π兒字σ〕謂 tt. lJ 。 뿔π兒字훈以"(T서"(V')鋼馬節子ξ훌훌 < 따， 中統三年(1262) 三月 以來

η: ε ι"( ， 촌:tL以前따漢字α〉節子 t 行↓;t:tL lJt. lJ J46 

그러 으로 한국文字는 八思모文字아난 좋古文字 즉 思π兒文字의 改作인데 , 훌JL兒文字 

는 Semitic 字의 移動形。l 고， Semitic 字는 Sumer 字에 田來하고， Sumer 語文은 며央 아시 

아 알다이 移動民族에 의 하여 古代 며國語文과 通하였으나 , 이 移動民族의 移헬l과 함꺼l 

言 語 文字 및 A文 전체가 여러 번 서로 通하였다. 이려하여 알타이系의 우리 言語와 文

字는 t달界의 그것과 여러 겹으로 連結되어 있는 것이다. 

上述한 것으로써， 알타이系語도 역시 CVCV 의 連結을 이룰 것은 疑心 없는데， 우리四 

地方語中 가장 終聲이 많은 것 으로 보이 는 한국폼의 경 우를 例로서 검 로 한다. 많引 힘11民 

正흡文을 「훌샤클 01 니라」까지만 검토한다. 모두 112 중에서 l힘國文字 11을 덜연 모두 101 

홉節。l 있는데， 終쨌字가 쓰인 것은 22 있다. 그 中 「나핫」와 「어엿비」의 「人」은 단순한 

休止의 단축이나 제외하연， 終j짧은 20뿐이다. 20中 2. 11, L4, 디 2， b 1, 1::. 2 있다. 

그런데 終聲 다옴에 中鏡이 오면 , 終經은 소리 의 通路를 세 게 막지 않고， 다음 中聲의 

ψJ聲이된 다. 그러으로 終쩔아 소리의 通路를 세게 막고 사실상 終聲의 구실을 하는 것은， 

다음에 中聲이 오지 않는 경 우， 즉 休止 또는 初짧이 오는 경 우다. 소리 의 出路를 막는 

終짧。l 休止 앞에 있을 때에는 그 終빨이 이떤 것이냐에 딱라서 口路는 牙嗤홉區(palatal ) , 

觸펀흡區(dental .. alveolar) , 홉홉區(labial)의 세 區(area)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완전히 막 

힌다. 따라서 stops 와 continuants 의 차별이 완전히 없고， 各區에서 소리냐는 오든 終聲

은 그 區에서 가장 세게 막힌 소리 하나가 된다. 즉 오든 牙假흡은 격 /k/ ， 짧줌흡은 E 

/ t/, 層홉은 고/p/가 된 다. 

단， 口路는 막혀도 숭이 더러 코로 나오는 행흡(nasals) D L b 等은 終聲으로 쓰혀도 언 

제나 本홉대로 쇼러난다. 口路는 막혀도 숭이 더러 굵邊에서 새어 나요는 E도 같다. 01 

‘5 ibid .• p. 15. 朴댐仁. T.S. Eliot as Seen f rom Asia r 영 어 영 운학 24J 서 울 Cl 967)pp. 82-4 창조 
‘8 짜內표 . r앓古史yf究」 핏京. (1930). pp. 874-5. 890-1. 



81 *쯤@홈1iff1è I 卷 . 2 짧 

랜 소리는 소리의 出路가 불완전하게 막힌 것이라는 의미 에 서 !며짧과 外i않의 中間하j인 소 

리다. 

上述한 바를 요컨대， 한국語의 終l끊은 완전히 막는 것 셋 ， / k/ / t/ / p/ ; 불완전히 막는 

것이 넷 ， 口 L 6 2 ; 計 七뿐이다. 그것도 다음에 休止 또는 初l땀이 있을 애에 限하고， 다 

읍에 $했이 있을 해 는 終聲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이 제 上引 킹11民正흡文의 終聲 f 2 11, L 

4 , 0 2, 6 1, t: 2J올 다시 ·보연， 出路를 완전히 막는 終짧은 t: / t /가 두 번 쓰인 것 뿐이 

다. 알타이系語中 가장 終뾰이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이는 한국語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 

러므로 이마 본 다른 系폼처럼， 알타이語도 거의 완전히 CVCVCV 의 연속으로 되어 있 

옴을 엿볼 수 있다. 이 사심을 생각하거나， 또는 맞춤법 을 잊어 버리연， 더 부도렵 게 말 

할 수 있쓸 것이다. r마춤벼브리저벼 리연， 더 부도러께 마랄 수 이 슬 거시 다」 처럼 . 

2. 各地方語의 終훌 

(1) 한국語 

1. 終滾 다음에 初빵이 오는 경 우. 

CVC + V→CVCV가 띈다. r사람이→사라미 ~살알。 l →싸라리 . J 이것을 가리 처 소리의 

연결(liaison)이라 부른다. 그러나 아떤 소리 다음에 休止가 오는 경우는 소리가 그지니 논 

외 지만， 소리가 오는 경우는 소런가 늘 연결되는 것이 사실 이다. 소리 다음에 소리가 오 

는 경우는 이-래 네 종류 뿐이다. CV + V, CV +CV , CVC + V, CVC +CV , 둘해 세해 경우 

는 CVCV 가 되니 연결이 자연스협다. 냐머지 두 경우만 검토를 요한다. 

CV + V 는 붙어서 CVV 가 되거나， 붙지 않아서 CV V 가 칠 수 밖에 없 다 . 붙을 경우­

는 인성된 두 VV 가 하나의 移動中聲(VV) ， 하나의 延흡(V-) ， 이렇게 되었다가 單품 

(V) 이 된다. r아이가 오요→애가 오. J 붙지 않을 경우는 例컨대 「아이가 오오」의 「아이」 

「오오」 各各을 떼어서 소리 내려연， r아 休止 이 J r요 休止 오」 저렴 사이에 休止를 두어 

야 발성의 기판이 제대로 웅직인 다. 그러나 이런 休止를 두는 것은 달러다가 섰다가 다 

시 달리 는 것 처럼 힘도는 일이다. 이런 부자연한 계속을 hiat us 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완전한 休止를 하지 않고， 가벼운 休止를 한다. 다른 말로 하연， 。소리가 며웰 

즈E는 外滾 쪽으로 더 移훨b함에 따라서 「아이→아 1 →애」 또는 「。→빙， 。→승， 。→wJ

等으로 되며 「짝이 →짜히， 짜와→짜콰， 아。1 →아히」라 띈다. 요컨대 CV+V(아 1 )• CV 

(애)， CVCV(아이 ， 아히 ， 아기)가 된다. 이 려하여 「애-아이-아히-아71 J는 어느方向으 

로 든지 移動하는 하나의 活動]이 다 . 13 本語의 kawa (皮)-ka'a-kaa 도 同-한 活월]이 다. 

CVC+ CV 는 붙어서 CVCCV 가 되거나， 붙지 않아서 CVC CV 가 될 수 밖에 없 다. 이 

경우에 판해서는 아래서 자세히 검토할 터이지만， 역시 CVCV 의 연속을 이루는 生理的

인 힘이 지배한다. 

그러 므로 소리 다옴에 소리 가 오는 내 경 우에 모두 同-한 生理的 活動에 의 한여 CV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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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속울 이루는데， 그 中 하냐는 liaison , 하냐는 hiatus , 나머지 둘은 어 떻다 式으로 다 

루는 것은 科學的이 라기 보다 오히 려 通洛的인 方法임을 알 수 있다. 

終聲 다음에 며짧이 오는 경 우- 며， 終않文字가 그의 本홉대 로 소리 냐며 cvcv 를 이 루 
지 않고， 다른 소리가 나는 이상스련 경우가 있 다. í옷안이 →오단이 J í웃옷이→우도시」 따 

위다. 이 것은， 옷 <옴47 <울<우티<(만) etuku(衣) , 終휴 /人 /=/t/ 二 /E/라서， 語原의1 

「옴」올 「옷」이 라 써 도 무방하였으나， 다음에 中聲이 오자 「本홉대로」 소리난 것 이다. 이 

것은 말의 바른 소리가 「本홉대로」 소리 나기 위해 글씨의 잘옷까지 고천 경우다. 

11 . 終聲 다옴에 休止가 오는 경 우. 홉%述한 대 로 소리 난다 . 즉， 

牙n候흡 기격끼， 승 →격 

홉껑F특音 亡 E ， χ* 人 λ • E 

홈 홉 님교 →고 

111 . 終聲 다옴에 fJJ聲이 오는 경 우. 힘 을 經濟하려 는 生理1i'9 ~앓件 얘 문에 , 終聲과 *刀!활 

이 선 촉된 cc 는 可及的 C 또는 cvc 가 된다 . 대개 한국語는 cc→C 方法， 日 本옆는 cc 
-.cvc 方法을 택한다. í國語 ·렉 :영→국어→구거， 國語 그 7 =:J"J, 48 한국語의 cc→C 化

는 소리에 딱라 자연히 다르므로， 모든 外聲을 근， 通쩔흡(0 L 0) , 終옆으로 ''<' 0 ] 면 완 

전한 休止(stop)를 일으키는 其他흡으로 三分하고， 以下 i짧明에서 通쩔흡은 N , 其他흡은 

S 라 ~稱한다 . (9IJ컨대 SS 는 cc 의 둘이 다 上記 其他홈임을 뜻하고， SN 은 cc 의 앞 

의 것은 其他흡， 둬의 것은 通현훌임을 뜻한다. 이렌 式으로 나누연， cc 에는 SS , SN. 

S t'. ; NS , NN , N 근 t'. S, t'. N , t'.t'. ; 아흉 종류의 경 우가 있 다. 

[SS] 앞의 S 는 다음에 休止가 올 매 처럼 口路가 막힌 위치에 따라 /고/ /E/ /격/로 

소리냐고， 둬의 S 은 아래와 같이 행化된다. 

가→끼 C →0::， 닝→ lll!， 人→μ 7..→>9.，

(격 - 격 E→ E ， 고→고， 숭→ j:) , 효→ 격 

이렇게 랬化되는 理由는: 

싶지 人 1 교 (休止)7.. 1 人 ] /고 / 6 7.. 1 

싣 다 人 l 드 (休止)c ~ 人 ] /E/ 6 C ~ 

人 11 교/7.. 7.. ] 

人 ] / E / CC ~ 人 ]CC~

삭고 λ } 가 (休止) 기 ..L 人 u 극 / 。 기 ..L 人 u 격 / 기 기 4 人 } 가 까 ..L 

[SN] S 은 /교/ /E / /격/로 소리날 것인데， 접속된 N 에 同化(assimilate)되어 各各 n 

L Ò 이 된 다. 

/고/→ n 

/E / • L 

앞문→암문 

문
 

되
 」한

 
뒷
 

41 r俊語類解J 45 b , r앓 간옹구J. 
‘8 朴時f二， Ií알"-}이 系語 %究方法었.11 p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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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섞는다→성는다 

[5 2. ] 5 은 /고/ /E/ /격/로 소리날 것인데2.에 同化되어 各各 口 기 &이 되고2. 

은 L 또는 &이 된다. 

/교/→디 E • L 압록강→암녹강 

/E / • L 2. • L 첫로선→천노선 

/ 격/→ 6 2.• L , Ò 석류→석뉴，성뉴，성유 

5N 와 S 2.의 두 경우에 。l 렇게 同化가 되는 것은 완전히 악힌 소리 (stop)가 아니고， 呼氣

의 -部가 새어 나오는 소리인 디 L6 2.이 S 이 완전한 休止를 가져오기 전에 소러나기 

때운이다.5 2. 의 E 이 」 또는 。이 되는 것은 S 로서 막힌 (stop) 呼氣가 코로 냐오연서， 

半徵半宮인 E 이 콧소리 면서도 徵흡인 L 또는 宮홉인 。로 移動함으로써 S 근의 차가 

가장 적게 된 것이다. 

[NS] N 이 불완전하게 소리의 出路를 막았기 때우에， S 이 불완전하게 행化된다. 

안고→안고， 안꼬 ... →앙꼬 

얀감→ 안깡 .. . →앙깜 

암개→ 암캐 …→앙캐 

... →移動은 N 기 뛰에 접 촉된 소리에 同化된 것이 다. 

[NN] 두 N 가 各各 本홉대로 소리난다. 

암만→암만， 단앗→단맛， 상놈→장놈. 

단， NN 가 LD 인 경우는 LD→口 n 로 同化되는 경향이 있다. 

단맛→단맛， 당맛 ， 산모→산모， 상오. 

Dental (L)와 labial (디) 區域 사이가 멀어서 연말하기에는 同化가 필요한 것 이다. 

[ N 2. J N 은 本홉대로 소러나고2.은 同化되어 L 또는 。가 된다. 

삼리 →상니 ， 상 에 ; 천리 →천리， 천。1]; 상류→상유. 

콧소리(디 L 6)와 2.(半徵半흠)의 距離가 멸치 해문에 2. 이 」 또는 。이 된 것 이다. 

이 때의 。소리는 9 에 가장 가까운 며짧 y 가 된다. 그립 7 아래 表와 그림 9 참조. 

그러나 「천리」는 「철리」 라고도 된다 . cc 의 차를 可及的 가까이 하여 하나의 C 로 선 

근 시키려는 것인 점 마찬가지다. 

[ 2. SJ 2.은 本홉대로고， S 은 彈化되는 경향이 있 다. 理由는 NS 의 경우와 같다. 

알지 만→알지 만， 알지 모를지 →알찌 모를쩌 . 

알기→알기， 알가 모를가→알까 모를까. 

[2. NJ 둘 다 本홉대로 소리난다. 

살맛→살맛 설날→설날， 신날 

[2. 근] 앞의 E 은 本홉대로 소리냐고， 뒤의 E은 同化되어 L 또는 。가 된다. 理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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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의 경우와 같다. 

살리다→살니다， 살애다; 설래 다→설내 다， 설얘 다， 설개다. 

上述한 것을 간단히 表로 그려 보이면 아래와 같다. 

l ss I SN I S ;0: I NS I NN I N ;o: I ;0: S , ;o: N I 2 2 I 
앞 I /고/ /E/ / 격 / I U L b I 디 L b I 本홉 l 本홉 l 本촬 | 本홉 l 本홉 l 本홉 1 

1r균기각융지ε-i뚱굽 τ7τ l꿇;εi뚱율 L ， 0 稍랬化 | 本홈 lτ「τr

cc 의 距離가 먼 경 우는 항상 同化活動이 있어 그 距離를 단축 시 켜 單홉的으로 만드 
는 사살이 잘 보안다. 한국語의 終聲이 글자로서는 여 러 종류지만， /고/ /E/ /격/ 세 개 

의 stops 와 디 LÒ 2. 네개의 不完全한 stops 뿐이고， 後者가 總對多數안 사실을 아울러 생 

각하연， 한국語는 거의 완전히 cvcvcv 의 연속을 이루고 있옴을 알 수 있 다. 

lV. 混書된 終聲. 終聲이 休止 。를 가져 온데 유래하는 形式이다. 
/、 ν

바2.(休止) →바 2. (0) ~ →바E가-밝아(情) 
T 力

바 2. (0) 다→바2.，다-밝다(明) 
/、?

벼 2. (休止) →벼 2. (0) -1 →벼 E 거 -얽 어 (探)

→벼 2. (0)다→벼 人 다-벗다(探) 2. → γ移動 참조. 
力 ?

하 2.(休止) →하 2. ( ò)~ →하 E 격 ~-짧아〔播) 

→하 2. (0 )다→하 E타-짧다(짧) 
/、 7 

승T 2.(休止)→효T 2. (O) I →승T 2. EI-훌이(快) 
/、 7

→동T 2. (O)다→ 효T 2. 타-훌다(佛) 

終聲이 休止(0)를 가져오지 않으연，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바2. ~→바라(開) 

벼 2. -1→벼러(짧) 

하 2. ~→하라(짧) 
7/ν 

숭T 2. -l→후러(振) 

同一語의 終聲이 休止를 가져 오느냐 않느냐라는 偶然에 따라서 , 그것 이 混書되 느냐 않 

L 냐가 갈라지고， 또 따라서 語가 分派하았옴을 본다. 

(한)닭이 (일) l- 1)는 「 톨」의 終聲에서 완전한 休止가 있고 없고의 差다. 

(2) 몽고語 만주語 

이 두 地方語의 終뺑은 /교/ /E/ /격/ U L δ 2., 種類와 數에 있어서 한국語에서와 같 

다地方에서 r , 1 이 分化되었고， 몽고語에서는 /E/와 /人/이 또 分化되었으나， 分化

되어 도 同一 phoneme 에 속하니 대차 없는 일이 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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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本語

日本語의 경우， I판- 7홉짧 (mora phonemes) /N/ (따섭&홉)， /Q/ (~ 총 ￡홉) J49 라고 말 

한 服部四갱1"1씨 에 의 하연 ，~聲은 풀이 라는 것 이 다. 그러 나 앉語類解에 서 移記하여 아래 싣 

日本語의 /Q/는 /고// E // 격 /를 포함하고 ， /N/은 口 L δ 을 포함하니 , 사 

三산 하후구 O 산 부 우 

L 三상 應효 O 산 요 우 

디 

는 바와 같이 

실은 여 젓 이 있다. 

/ 고 /十휩 月값。 이 우싸즈’ 十쩌O엽바 

/ E /-정지 月없 0 0 1 " 1 0•냄 ， 烈짧 ξ 士; o럼시 

/격 / *효구 月훤 O 로구。il} 쓰 ， 北북 秋여 0 호구더1 7] δ 三창 月없 O 산。il} 쓰 

正쪼우 月웹프 O 쇼우。il}쪼 

B~語로 건너가서는 / 크 // E // 격/는 모두 γ로 表記뇌지만， 소리는 아직도 /고// E / 

디 LÒ 은 모두 ν으로 表記되지만， 소라는 디 LÒ 의 어느 것으로 난다. 단， 

終짧 E은 γ로 移行하고 또는 며聲을 뾰하고 훌잃j化되고 없 어 졌 다. 그러므로 日本語의 終

聲도 根本á'J으로 本土의 

/ 격/로 나고， 

그것과 완전히 같았다. 

소리 셋 며 ， /크/와 / E /의 거리는 / E / /격/의 거 리 보다 얼 다 . 그 웰 日本語 /Q/群의 

커-흡i(pa latal) I렐 깐·흡 (denta l)區와 홉흡 (Iabia l )區와 i-G-품iCdenta l ) 뭔 사이는 I덜어지고， 」r 由

는 보다 인선하기 얘문이다 _ / E / /격/는 서로 잘 相通한다. 日 本語式으로 나누연 알바이 

둘이다. 系 四地方語 終댐은 /Q/ /N/의 

3_ 終훌의 記法

위 에 서 없1 1民正홉의 終j쩔 記法을 오늘의 終잉잖듬E法과 비 교하고， 그애 에 차l짧으로 쓴 것 을 

오늘은 앞의 음섣의 終&장으로 쓰는 경우가 그 반대의 갑절 더 많았음을 

그 때 의 記法은 cv CV cv 의 연속을 이 루는 말소리의 自然的 흐름에 더 잘 }I價從

한 사실을 지적하였 다. 즉 한국語 記法의 本式은 소러나는 대 로 적는 原則이었고， 今式은 

그 原則올 버린 것은 아니되， 語幹을 밝히 기 위해 보다 자주 실제 소리에서 떼 났다 - 4式 

여러 경우보다 

보고， 

그러 나 二可할 것 처럼 보인다. 은 「便於日用」 하였 고， 今式은 더 科學l꺼 이 라고 말항이 

式을 비교하연 : 

今式本式

여릎(夏)， 얼애(果) 

어릅01<， 結永)

語幹을 충분히 나타 내려띤 열애 =열음 (果)의 계 절인 여 름(휠)도 열옴 

어 릅(永) 얼옴(結치<， 永)

여릅(果 ， 夏)

(夏)이라고 써 

야 마I당할 것이다. 今式이 의도한 語幹은 나다 '-~지도 못 할 뿐 아니라， 語를 語原에서 

리하야 혼란을 초래한 이런 例가 많다. 그 反面에 龍飛때l天歌에 보면 : 

‘9 服部四郞， 上引웹 p- 366 



本式

하놓쁘다시 니 (stanza 4) 

값 7 애 軍馬 (stanzà 58) 

바훌우희 (stanza 83) 

알다이系語 /j/f究: 語홉 

今式

하늘의 뭇이 시니 

길의 가의 軍馬

바다의 위 

本式도 語幹에 決교 무관심하지 않았다. r하늄」의 「τJ ， r값 ?J의 「人」은 이경 우에 

89 

소리 

는 얀 나도 所有格을 明칸 하기 위해 써 있다. 語幹뿐만 아니라 文服까지도 주의 하며 記한 

것임을 본다. 

本式은 「쇼러나는 대로」 今式은 「語幹을 밝히」고 라는 原則이 있었 던들， 그것은 共히 아 

주 相對的인 原則에 지 나지 않았다. 

소리나는 대로 적자하니， 앞뒤소리의 狀況에 따라서 「사람과， 사라마 J r하야케， 하야치」 

처럼 記하여 單語의 定形。l 소리의 흐픔 속에 들어간다. 單語에 定形을 주자하나， r여옮 

살J r맑고 맑은 물」 처럼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도 글써를 써 넣게 되 어宇一흡·의 파Ut !J 

으로 소리를 記하려 는 글씨의 根本덤的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긴 다. 

이런 反텀的인 경우가 어찌하여 생겼는가? 어떤 單語의 形이란 것은 소리 의 흐름 속에 

그 單語가 쓰인 온갖 경우를 검토하여， 모든 경우를 망라한 종합적인 形이니， 그 形을 어 

떤 하냐의 경우에 다시 쓸 해에는， 이 경우에는 필요치 않지만 다른 경우를 위해 있는 부 

분이있게 된다. 例컨대 「막고 말근 물」 이 라고 소리 나지만， r맑」을 形이라 하였으니， r맑 

고 맑은 물」이라 쓰게 되어 ， r맑고」의 경우 r 2. J은 필요치 않지만， r맑은」의 경우를 위해 

준비해 가지고 있는 점심이다 

글에는 말소리를 적 기 위한 것이라는 존재이유에 애 로는 어 긋 나지만， 語에 定形을주 

는 利點으로 이 記法올 採用한 것이 다. 그러나 하나의 重大한 疑問이 있다. 그것은: 

「單語는 다른 많은 單語들과 연속되어 이루는 흐름의 戀易하는 狀況 속에서 그l성어 낼 

수 있는 것 인가 ?J 

言語가 보여 주는 대 당은 「없 다」는 것이다. 語形이 rcv - CVC- CVCV J式으로 移動하 

는 사섣， r사람과， 사라미」의 경우 記法上 語形이 語가 처해 있는 狀況 속에서 出&1쑤iX 

하는 사실 ， r맑고， 맑은」의 「맑」을 語形으로 인정 하였을 경우 r 2. J 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사싣， 이련 모든 사실은 單語란 狀況 속에서 끄집어 낼 수 없음을 일러준다. 單語의 用途

즉 品詞가 文服이라는 의 01 의 흐름 속에서만 있듯이 ， 單語의 소리와 그것의 바른 記法은 

소리 의 흐릅 속에 서 만 있 다. 한국語의 記法原則이 本式도 今式도 相對性을 역 지 아니 치 

못한 原因은 程度의 풍는 있을지언정， 共히 「狀況 속애서 單語흘 끄섭어 내는 일이」 어려 

운데 있었 다. 狀況 속에 다 單語를 다시 둘려 보내 지 않는 限， 옆形의 모든 ÁI的 部分은 

침식될 것 이다. 그런데 單語는 그의 狀況 속에 돌려 보내 기 위해 있는 것이니， 돌려 보내 

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言語에 科學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利權視되어 있는 單語의 形式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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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의 狀況 속에 둘려 주느냐 않느냐 라는 政策問題는 本많의 分펌가 아닌 줄로 안다. 

이미 많宗大王께서 單語를 狀況 속에서 뽑아내키로 政策을 決定하신 것은， 한국文字 

創製의 71 본자료가 펀 몽고 만주의 글써가 뚫語別로 成字한데 있었다. 그러 나 大王께서는 

單語別로 成字하시 지 아니 하고 單폼를 다시 쪼개 어 흡쩍j別로 成字하시 었 다. 그러 다 생 영 

이 가진 自由를 그대로 ‘ 다 가지고 있는 듬語는 그것도 너무 큰狗東이어서 파괴하는 힘 이 

있 다. 

그러 으로 一字-흡의 原則으로된 單륨을 代表하는 글자를 지 어 낸 것 이 며 , 그것 올 그저 

연속해서 쓰는 언어도 많다. 알타이系와 밀점한 土耳其語도 그렇다. 그러나 sis t er 의 두 s 

가 그것 이 쓰인 狀況이 다료므로 설제 소리가 다른 따위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非常ι嚴密ιν 、 5 ε j 흡素 ε 따無關係I-=. “單흡" ~客觀的ι定훌훌 l J:: 5 ε T'!>:: è n~誤”

-r&:>'!>, ε ð ;t름 V 、得'!>-r &:>0? 홉떠íσ〕場合 IUi ， :: t7) 予f!딛n'-ξ5 大혼 < fJ. Q. 홉ÍÍ!'j 

σ) j훌隨學的定義IUòν 、 -C， 諸學者σ)'편見1J '非常 I-=. ~ 'i? ~ 'i? -r &:> '? t.: σ〕따-fη t.: ~-r&:>'!> 

ε ‘펀‘ ? . 홈i!ií'i lì ， 各言語ιj냥 ν 、T一定t7)흡隨的構造출有TQισ)\:' ， 촌.h è 따無關係I-=. 청: 

觀的ι定義L- J:: 5 ξTQ ε 色 q t7)困難‘;出 < t d- t7)-r‘ &:> Q ε ‘면‘ ? . J 50 

략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單품을 代表하는 日用의 文字가 펀며에 쓰일 때 실제 

狀況에 따라서 조금씩 移훨j하며 가지는 모든 差도 나타내 도록 文字에 어 떤 記號(diacri tical

marks)를 加하거 나， 文字를 더 新作하는 것 은 「便於 日 用」하지 않을 것 이 다. 

왜 냐하연 오늘날 쓰이 는 各種 言꿇의 -字一흡- 原텅IJ의 二十餘 또는 그 以上의 數의 뭘 

흡字 마저도 사실은 n앉 牙 돈l 짧 層 등 各部에서 나는 쇼리를 쪼갱 것인데， 폼며에 쓰얼 

때 는 실제 狀況에 따라서 同-部內의 他흡으로 移動하는 큰 自由가 있어서 쪼캔 것을 우 

의마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 더 쪼갤 필요가 없 다는 예가 많아지기 애문이다. 그러므로 

語홉의 記法에 판한 문제 는 單語， 륨節， 單흡 어 느 것 을 單位로 하느냐에 다시 돌아온다. 

이 리 하여 中國語 몽고만주폼， El 本語 한국語， 土좌其語 印歐語 등의 各種 原則의 記法이 

있게 된 것 이다. 그러 나 어느 記法올 따르든지 산 사람의 話中에 쓰인 言語가 가진 活動의 

自由는 狗束되지 아니 한다. 

三 . 語 調

말이란 산 사람이 생각괴 느낌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고 청 취하는 手段아니， r말하는 사 

람의 심 장의 고동， 흔홉의 주치 등 생 영 의 運動方式을 따라 강약 고저 장단의 차가 있는 

소리와 작은 침묵들의 시 간적 선적(linear) 웅동을 한다. 또 듣는 사람의 주의력의 移動의 

作用을 따른 차도 있다 . 그러 므로 소리의 발성 청 취 에는 반드시 일종의 律動이 있다. J51 

50 同 p. 243 
51 朴時{二. I!日輪民않챔歌小論~ r옴대학.!;!. 제=호」 서울대학교 옴악대학 (1964)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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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고 짧은 침묵이 끓中의 文， 句， 語 또는 흡節 사이에 있고， 강약 고저 장단의 차가 話

I며의 소리 냐는 部分에 있게 띈 다. 그러 므로 소리 냐는 部分을 구성 하는 흡節들 가운데 어 

떤 것이 더 세계 ， 길게 또는 높게 소러나서 相對的 特出性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 이렌 

相對的 特出性 가운데는 생영의 자연적 律動(élan vital) 에 의한 것 ， 감정의 긴장 이완 

(strain-lax)의 차에 의한 것， 의마의 차에 의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염밀히 말해서 악센 

트란 相對的 特出性 中에도 特히 의마을 구별하는(distincti ve) 종류의 特出性을 가려킨다. 

아시 아에 있어서 는 말소리 의 相對的 特出性이 일찍 부터 주의 를 끌었 다. 킹11民正률에 서 는 

그것을 아래 의 四種으로 나누었 다. 

「左:장加강一·잃點:럽 좋 ·연則 ·즉去 · 캉聲 생 · 이 · 오(左:장·는:왼녀 ·기 · 라 加강·는더 을·싸 

· 라 -.잃·요 좋나·히 · 라 去 ·킹짧생 ·은 · 오노· 픈소·리 · 라)二·잉 則·즉上:쌓聲생 · 이 ·요(二 

·잉·는: 둘히 ·라 上:쌍·은 ·저 어·미 J:: : 갑 ·고 乃:냉終줌·이노 · 픈소·리 · 라) 無뭉則 ·즉平뺑 

聲생 · 이 ·요 (無붕·는 :엽 슬 ·써 · 라 zp뺑 聲생 ·은·뭇k가· 붙소·리 ·라) 

入 ·잉聲 성 ·은加강짧:염 ·이 同똥而영{足·촉急·급좋 ·니 · 라 (入 · 업 聲성 ·은열·리긋둥 는소· 리 

· 라 끊·촉急·급 · 은샌룰·씨·라)j52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연， 

: 장 · 는왼녀 ·기 · 라 

·강·는·더올 ·써 · 라 

•• 잃.R 좋나·히라 

·엉 ·는:둘 ·히 ·라 

·캉생 ·은·뭇노·픈소·리 · 라 

·캉생 ·이 ·오 

J:::강·고 

·처셔 ·마 

강·명이 

약위의 (1) r . 는 - .R-'은j ， (2) r . 마 - 0 이 j ， (3) l' 기· 라- 0 써 · 라- . 허 · 라- . 리 · 라j ， 

(4) r .오- .고」에 左加一點하여 있다. 처음 (1) (2)는 主格토， (3)은 述語終止格토， (4)는 

述語 中止格토다. 로는 멈主性을 가지 느니 보다는 文服(context) 즉 狀況을 따르는 것 으 

로 마루어， 이들 로의 加點은 文願에 흐르는 힘을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토에게 본질적인 힘이 아니라， 다만 狀況的인 힘 이다. 사실， 

1 ， . 는:염 쏘·러 · 니 君군仁字 · 쩡·처엽 · 펴 ·아·나 는소·리 ·가둥 · 니 홍 · 봐 ·쓰·연씨흉영 字 

• 짱 ·처 엄 · 펴 · 아 · 나는소 · 리 .70 투 니 · 라J53 

52 r 잉11훈民띤正껍 흡홈J pp. 13 b.- 14 a. 
53 同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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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연， r. 는-는 j ， r . 니-니 j ， r . 7 투 - . 7 . 투」의 경 우 左加-點이 있었다 없었다 하 

며 , 文服을 쫓아 다료다. 그러 으로 意味辦別的도 아니 고， 固定的도- 아난 한국語의 이 렌 

加點은 엄밀한 의 0] 의 accent 가 아니다. ;Et잖 上햄 각5樓 入땐이란 말이 그것은 中國의 |꾀 

않을 본딱서 加한 點이 라고 明示한다 . 

日本語의 경우 服部四郞써가 東京方름의 r7￥7 :/ 1' j에 판한 ‘침버써의 말을 引用하여， 

「臨時的인 [7 갖 5ν 1' J [ 7 7' 7ν l' J [ 7 갖 5ν 1' JηtÆ C 問題@簡所@上昇.ε避 ttτ

發흡L- "C t, , 根本的↓;용ψ-?t~型 ε L-"C따意識흔없」 ε L-"C fi듀 t? .n 0點ι關L- "C I호 

‘;述서k ε 同t..:. ξ ;ò ~ v 、;t정. j 54 

라 말한 것을 따르연， r日本語η7 ;71: ν l- J 라는 것도 固홉的 意味辦明的이 아니묘로， 엄 

밀한 의마의 accent 가 아니다. r휩隨請져‘ 5見t國語α)7 7 1: ν 1- J 라는 論文며에서 服部씨 

의 말올 아래 에 移記한다. 

「或言語(方言)σ〕휩素출품짧論떠 1::記述T01:: 따행明R':J特徵 t.: ηξ學 tttuf J: ν 、 . ( r.:Þ8Yf, ) Þ.J( 

言語(方言) (1) 77 1: ν h 갱맨 *홉領論的↓ζ記述끼f 증 σ)1:: b 辦明ó성特徵 t~ ft 창짧 t7.nli J: ν 、 . J55

한국어 日本語의 소위 accent 는 l퍼定[에 意味쐐l껴 1i':J 特徵이 아니 므로 accent 가 아닝을 

다시 강조해 둔다. 

한국어의 경우를 더 자세히 설영하기로 한다. (7IJ컨대 r'잇 다-있/다」의 r ' J가 의마를 
연멜하는 accent 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 나 r' 잇 다J r있 l 다」의 r ' 다j r다」는 單語의 객i쩔(1") 

不可分的 끔ß分이 아니 라 時l낀] 狀況떠으로 加用된 述I핍終止格로다. 

加之에 「없다-있다」의 대조에서는 「있/다」가 아니라 r '있 다」라고 소리난다. 그러으로 

accent 가 아닝 이 分티Ij하다. 또는 「잇 다-있다」라고 요고， stress accent(행弱)가 아니 라 

agogic accent (長短)이라고 설영하는 이도 있다. 그렌데 「있다」는 얼 마 전 까지 도 「잇다」 

라고 썼 다. r잇 다J(繼)- 잇 다(有) J의 長短의 차를 科學的 統計와]으로 측정 하연， 어 :던 사 

싶 이 밝혀 질지 疑問。] ;<]만， 그 長短의 차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아니다. 

어 느 모로 보아도 accent 가 아니 다. 그러 므로 李셀판 1띤土는 accent 라 지 칭 하지 않고 

빨調라 名之하시고， 

「本是 活用에 서 의 채짧調는 規則Ël':J인 것 이 었 더 니 • r따次 phonetic condition 에 따라 이 것 이 

이 즈러 지 어 相當한 흩ß分에 rhythmical shift 가 進行띈 J56 

사실을 지 적 하시었다. 이는 從來 accent 라고 안것이 사실은 話中의 狀況이 다르며 달라지 

는 rh ythmic beat 를 지 칭 한 것 이 며 , 本是 어 I던 單語나 로에 |뢰定l견이 아닌 것 올 中國듬~~ 

으로 固定하려 다가 산 사랑의 산 言語가 가진 活勳의 自由에 의 하여 그 시 도가 水泡로 돌 

아긴 것을 밝히신 것 이 다. 

54 服部P..!l f1~ ， 上引깜 p. 225 
55 同. pp . 249 -351 
56 李냈寧. r國語*짧滾J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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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삶來 accent 라고 부른 것 이 rhythmic beat 일 진 대 는 그것 을 지 매 하는 原因은 언 어 의 려l 

벨에 서 완전히 알아 낼 수는 없 다. 그 原動力은 더 深底로 파고 들어가， 감정 (emotion) 

맥박 呼11& 등 心理的 生理的 分펌에서 찾아야 한다. 즉 그것은 다만 언어학적인 分野를 

넘은 더 광범한 의 0] 의 生命의 律動의 accent 다. 

cvcvcvcv 型의 연속을 이루는 얄타이系語의 맥박(beat)은 발성 또는 청취된 소리의 

연속이 사람의 생리석 조건에 의하여 일란적으로 가지게 되는 I letrical accent 여서 57 일반 

적으로 ”딘 /얀 /1막 /띤 型。l 며， 알타이系 上記 어느 地方語에 있어서나 앞의 홉節 

이 더 特出á':J이다. 

그러나 日本語의 「 φ-< J 1φν」의 경우 뒤에 흡節이 더 센 따위 特珠的인 경우가 있다. 

17-<J 1φ ν」의 「 φ 」는 mon- 딜 -<? 올→ q 마(7-<) 

소-<?소→@시 (7 ~) 

의 科程을 거치며， 1딜 J 1소」의 初聲을 세게 낼 때에 자연 先行된 가벼운 I<?J가 보다 分

明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語根인 1-< J 1ν」보다 여련 것이다. 

이와 같아서 한국어에서 잇다(繼)보다 있다(有)의 語根이 여련 것은 「잇」은 본시 그 자 

체의 의마를 가진 語根인데 反하여 「있다」의 「있」은 「이다」의 「이」와 같이， 또는 日本

語「 φ-< J 1φν」의 「 φ」와 같이， 語幹에 「다， 라」等 토가 붙을 때 cvcv 의 연속을 이루 

려고 쓰인 I<?J가 자라난 것이기 때문이다. 決코 잇다(繼)와 구멸하71 위해 세거나 여린 

것이 아니다 58 이에 판해서는 다옴의 文法部에서 述語 中止格로 「이고， 이니 J ， 述語終止

格토 「이다， 이라」等을 다룰 때에 자세히 논하였다. 

57 朴時仁， 3휴歌小論 p. 16. 
58 李뭘$， r國폼造語論ít J p. 210; 찢柱뽕， r古핍~fj1f究」 서 울 ， (1960) pp. 192-3 참죠. 金芳흉， 

『國語主格용좀尾이 考.00論~ ， r훌術院論文햇 A文社會科훌 第표뼈」 서 울 . (1965) p. 56에 서 지 적 된 알 
타이語의 bi. 한국語「있 J. 日本語 WI 가 移動形이라는 것올 否定하는 것 이 아니라， 그러 한 移動形
을의 原因올 말한 것 이 다. 



[ Abstract] 

A STUDY OF THE AL T AIC TONGUES: 
PHONOLOGY 

In an article of mine appeared in this journal (Vo l. 1, N o. 2) stress was laid upon the 

fact that Mongolian, Manchurian , Korean and Japanese are four main branches of the Altaic 

tongue. This artic1e deals with the speech sounds of these dialects in order to throw 

some light upon the forces that lie deep down and cause those sounds to move and change 

without cease. 

1. Vowels 

(a) Simple VoweJs. AJJ the four dia Jects share a set of six simpJe voweJs (a , e, 0 , u서 ， lì) 

with slight local differences in value. A glance at the letters (except the Japanese syllabic 

alphabet which uses simplified forms of Chinese characters) representing the six vowels reveals 

that they form three pairs: a-e (陽 light , male) , o- u (陰 dark , female) and i- li (며和， 

centraJ). In each pair, the one that stands before is Jight , and the one that stands behind 

is dark. 

The ideas of these terms are found incorporated in the making of the letters.For instance, 

in Mongolian the Jetters for the three light voweJs (a , o;.i) have a stick , and the lette rs for 

the three dark vowels (e , u, li ) have a hoJe to show thei r respective gender. In fact , Jight , 

centra l and dark we re the basic elements of the Altaic cosmology Yi (易)， and represented 

the heaven, man , and the ear th. And as each pair was regarded as a union of a male and 

a female , there were six in al l. Thus , the linguistic science of the Altaic peoples , like all their 

o ther sciences ,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ir ancient cosmology which says , 

“ The Book of Yi is vast and comprises al l. It comprises the ways of the heave n, man and 

the earth. It comprises the three ways and combines both the sexes , so there are six. " 

In the fifteenth century Korean there were another vowel ( 、 ) which quickly fell into 

disuse. This vowel was regarded as the one that gave birth to the two central vowels ( i, u) 

which , in turn , gave birth to the other four vowels (a-e , o-u). 

The Book of Yi says , “ Yi began with the infinite one( 、 ). This gave birth to the 

two sexes ( i, li ). These gave birth to the four fea tures (a-e , o-u) ." 

It was quite recently known that all other vowels branched from one indistinct nondesc rpt 

vowel (A) . In making use of this vowe\ the linguists of the fifteenth century Korea obeyed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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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ctates of their age-old cosmology and entered the secret realm which was to remain 

closed to others for half a millennium longer. 

The gender of the vowel of the initial syllable of a word determined the gender of all 

other vowels in the word and also the gender of the word. As a vowel that received the 

heaviest stress it was either light or dark and gave its own gender to all other vowe\s in 

the word. This was a very strong rule called the vowel attraction or harmony. This 

rule has been greatly weakened in the course of time. 

( b) Gliding Vowels. A gliding vowel is a vowel which begins with one simple vowel 

and glides on without stopping until it ends with another vowel of the same gender. A 

gliding vowel cannot glide across the central vowel area where the voice fades ou t. The 

gliding vowels of each of the four Altaic dialects are different in value and number in the 

written language, but there are clues enough to suspect that in the actual spoken language 

they are actually same in all the dialects. 

2. Consonants 

(a) Kinds of Consonants. In all the Altaic dialects (except ]apanese whose letters are 

borrowed ones) consonantal letters are so formed that they can show the areas in which 

they are produced. This was achieved by using the basic letter of the area for the represen­

tative consonant , and adding strokes, diacritical~ marks or letters which may or may not be 

same to denote other consonants that are produced at different points within that area. It is 

to be assumed from this that the phonetic science which gave birth to these letters can be 

unearthed by a careful comparative study of the forms of the letters. 

A Korean linguist of the eighteenth century class퍼ed the Korean consonants as below~ 

not dark qUlte dark qu lIe 
not light light Iight dark 

glottal (宮) earth b h hh 

palatal (角) tree D g k kk 

lingual (徵) fire n d tt 

dental (商) gold s z c 55, ZZ 

labial (겼) water m b p bb 

lingual-glottal (半徵半宮) r- 1 

dental-glottal (半뼈半宮) z 

The vertical arrangement shows the areas of production , while the horizontal order indi­

cates the degrees of darkness or ligtness , in other words, the intensity of aspiration. This 

table shows that in the Altaic linguistic science they regarded the consonants in the firsl 

two columns as voiced , and those in the next two columns as breat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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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s dark (f.) and light (m.) as weJl as the five e lements. earth , tree , fire , gold , 

and water allocated to the five areas of consonantal production show that the classification 

was done according to the Altaic cosmology. The Book of Music (樂뽑) says, 

“ A II things ha ve emotion ever since their birth; emot ion is uttered and becomes voice. 

Heaven 5 and Earth 10 are united a nd give birth to earth in the center; its voice is kung 

(宮). Earth 4 and H eaven 9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gold in the west; its voice is sang 

(패) . H eaven 3 and Earth 8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tree in the east; its voice is kak 

(角). Earth 2 and H eaven 7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fire in the south; its voice is ci 

(徵). Heaven 1 and Earth 6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water in the north; its voice is 

wu(컴)." In the science of the Altaic peoples the order of the fi ve voices or sou nds has 

always been kung, sang, kak , ci , wu. This is neither the order of the birth of the fi ve 

elements nor the order of th eir dea th . but the order of the relative difficulty of producing 

th e five voices . That this order is right linguistically has been reaffirmed by the latest 

development of the Iinguistic science of the Wes t. It is ama zing to notice how deeply tru e 

the age-old Altaic cosmology still is . 

(b) Consona ntal Shif t. To exami ne the conso nantal sh ift of the Altaic tongue a case 

study was made by means of comparing some passages in the Korean dialect of the fifteenth 

century and toda y. This li t t1e study has revealed these: 

i. Consonantal shifts are easy between velars and glottals, less easy between nasa ls and 

light labials , and least easy and seldom occur between labia ls and dental-alveolars. The 

directions of the shifts are k-샤1→drop ou t, g• d• z•§• d rop out , b• f-• drop ou t. In other 

wo rds, conso nants shift either backward to the glott is or forward to the lips and drop off_ 

ii. A consonanant that begins a sy llable shifts more easi ly to a nother consonant withi n it s 

own a rea than to one in another a rea . The sentences examined show frequent instances of 

palatal-dental shifts but no instances of dental-Iabial shifts. 

11 1. A consonant that ends a syllable has the same va lue as any other final consonant within 

ItS own area_ 

There are enough c1 ues to leave Iittle doubt tha t the actua l sounds shifted very much the 

same way in other dialects of the Alta ic tongue, although there are regional orthographic 

diff erences. 

3. Final Consonants 

Since language is a stream of breathed or voiced sounds and consists of continuation and 

cessation of sounds which requ ire the course of breath to open and c10se as the sound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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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ds, stricktly speaking, the utrerance of even one simple vowel takes the form of CVC, 

for instance, ? a? (앙) ， ?e?(영 ), etc. 1t is amazing to notice how accurate the linguistic 

science of Korea under the reign of King Sezong was. 

If the stoppage caused by the last C in CVC is any stronger than the mere outfiow of 

breath C' ) , the stoppage is removed by an eq ual amount of reaction which makes CVC 

into CVCV. On the other hand , if the last C in CVC becomes weak and drops off, CVC 

becomes CV. Thus, the st ream of speech sounds always tends to become a continuation of 

CVCV. 

1n the Altaic tongue which maintains the stoppage caused by final consonants and makes 

different consonants produced in the same area sound a ll alike , there are seven final 

conso nants: / k/ , / t/ , / p/ , m, n, D and 1. A c10se examination of the final consonants of 

the Korean dialect revea ls these fact s: 

(a) Final consonant foJlowed by silence: The sound is stopped where the consonant obstructs 

the outflow of breath , making all consonants of the same area alike. 

( b) Final consonant followed by a vowel: CVC + V = CVCV. In this case the final consonant 

become the initial consonant of the next syllable. 

(c) Final consonant follo wed by a consonant: CVC + CV = CVCCV. This CVCCV tends to 

becomes either CVCV by contracting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C ’s to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당고→다꼬) or CVCVCV by inserting a weak vowel between the two 

C’s (닫니 →다드니 ). 

The table in the below shows this in detail. 1n this table S represents stops C/k / , / t/ , 

/ p/ ) , N represents nasals (m , n , D) , and L or R represents 1 o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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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rue of the other Altaic dialects. 

4. Notation of Final Consonants 

Since the stream of sounds in the actual speech approaches the smooth fiow of CVCVCV, 

there is little sense in recognizi ng final consonants and nota ting them down as such. This is 

where the c1ash between the physiological force which tends to make language as smooth a 

strea m of sounds as possi ble and the linguistic sc ience which at tempts at cutting that 

stream into bits of semantic units comes. This living force in language may be like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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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des and waves of the ocean which seek to restore the disturbed stability and make 

a ceaseless attack at the fragile breakwater built by the art of man. Among the systems of 

notating the Altaic speech sounds the Korean system is most scientific in that syllabic units 

are built into words. As a result , the Korea n system receives the fiercest attacks of the 

timeless tidal force latent in the language. 

5. Accent or Beat Issue 

Man is cease1essly attacked by internal and external stimuli which give varying intensity 

and length to his speech sounds. Thus , th ere are always some syllables that are accentuated 

and others that are no t. However, what is commonly meant by the term accent as used in 

the ]inguistic science is only that kind of accents which constitute the distinctive feature to 

differentiate the Iogical meaning. In the Altaic tongue there are no accents in this strict 

sense of the term , although there are always the inevitable metrical beats arising from emotion 

and other pulsatìng streams intrinsic to all animate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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